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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를 여는 극지인

극지정책 한국의 북극정책      |      글 사진 김찬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지난 10월 17일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한국의 밤

(Korean Night)’ 행사가 개최됐다. 부산국립국악원에서 우리의 고

전음악과 춤을 선보였으며, 비보이팀이 한국 젊은 세대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 줬다. 이 행사는 북극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는 

‘북극서클(Arctic Circle)’의 한 행사로 마련됐다. 북극서클에서 한국

의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의 밤이 개최된 것은 그림손 대통령의 아이

디어다.

아이슬란드는 북위 66도 34분의 북극서클에 북쪽이 접해 있으

며, 한반도의 2분의1 정도 되는 땅에 32만 명이 거주하는 작은 국가

다. 북극서클은 ‘기회의 공간으로 부상하는 북극에서 아이슬란드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그림손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 2013년 출범

했다. 그림손 대통령은 북극서클 회의에 문화를 접목하고자 북극활

동에 모범적인 우리나라를 초청했으며,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북극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은 2013년 12월 작성된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 

방향이 설정됐으며, 이후 작성된 시행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

우리나라의 북극정책,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에 기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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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근혜 정부는 ‘지속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여는 극지 선도국가’

라는 비전을 구체화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북

극정책을 대내외에 밝혔다. 물론 우리나라의 북극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이전부터 추진돼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북

극활동에 대한 체계적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북극은 기후변화로 인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또 한편으

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극 패러독스(Arctic 

Paradox)’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크게 두 방향으로 북극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방향은 북극이 직면한 기후변화라는 도

전에 대한 과학적 연구활동을 강화해 이에 대한 국제적 해결노력에 

기여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향은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를 활용하는 

동시에 북극의 자원개발 참여 등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북극연구는 극지연구소(KOPRI)를 중심으로 진행되

고 있는데 연구활동의 토대는 2002년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에 설

치한 ‘다산과학기지’와 2009년 건조한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다. 

이러한 토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산과학기지를 확충하

고 제2의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라온호는 

현재 북극과 남극을 오가며 연간 290일 정도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제2의 쇄빙연구선을 보유하게 되면 우리의 극지연구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자들로 주축이 된 국제연구팀은 북극에서

의 기후변화가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겨울 혹한과 관계가 있음을 발

견하고 이 사실을 국제적인 저널에 발표했다. 북극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북극과 북반구 중위

도의 기후가 상호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 연구는 

북극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대

한 기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북극의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

고 과학적 연구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기

후체계는 ‘국제공공재(global public goods)’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는 보다 강화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

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이 될 회의가 열린

다. 이번 회의에서는 ‘파리 합의’라고 하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

과적인 협정이 도출될 전망이다. 파리 합의를 그동안의 기후변화 

대응노력과 비교해 보면 기후변화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조망하

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전환돼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탈탄

2

4

3

1 지난 10월 17일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한국의 
밤(Korean Night)’ 행사. 북극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는 

‘북극서클(Arctic Circle)’의 한 행사로 준비됐다.
2 아이슬란드에서 개최한 북극서클 회의에 참석한 김찬우 북극협력대표.

3 ‘북극서클’에서 ‘한국의 밤’을 개최한 그림손 대통령.
4 한국의 극지정책을 소개하는 진동민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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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회(decarbonized society)’로 전환돼야 한다.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3차 산업혁명>에서 19세기와 20세기는 화석연료인 석

탄과 석유에 각각 의존하는 시대였으나 21세기는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가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시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파리 합의는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는 장기적 처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말 미국의 주도로 개최된 ‘빙하 회의(GLACIER)’는 기후

변화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앵커리지에서 개최됐다. 북극은 

그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기후변화에 취약하

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온도상승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북극은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인 것이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기후변화에 대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대량 살상무기’에 비유하면서 올해 12월 파리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한국의 밤에서 부산국립국악원과 비보이팀이 한국의 고전음악과 역동적인 춤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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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북극이 직면한 도전뿐

만 아니라 기회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 기

후변화로 인해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

는 것이다. 2012년 여름철에 북극바다

를 덮고 있던 얼음면적이 1979년에 비

해 40%나 감소했다. 현재는 북극항로

를 여름철 4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기간이 빠른 속도로 길어질 것이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운항횟수는 연간 100회가 되지 못하며 아

직은 탐색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극해를 항해하고자 하는 선박은 늘어날 것이다. 선박들

이 안전하게, 그리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운항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운항

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인 ‘극지규약(Polar Code)’을 만들

었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극지규약은 크게 선박

의 안전과 관련해 선박의 설계, 갖춰야 할 장비, 선원에 대한 훈련과 

매뉴얼 등 규정과 유류, 쓰레기 유출 등 선박이 운항 중 일으킬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규정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북극항로가 열리고 육상과 해상의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 북

극의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 북극에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가스의 30%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미국의 지질연구소

는 추정하고 있다. 또한 온난화로 인해 북극해에 새로운 어장이 형

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극의 자원개발이 본격화되기 위해서

는 자원의 국제적 가격, 개발을 위한 기술 등 여러 면에서 극복해야 

할 요인이 많다. 지난 9월 다국적 석유기업인 로열더치쉘이 알래스

카 근처 북극해에서 유전 개발작업을 중단한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다.

북극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 국제컨퍼런스에서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를 밝혔다. 세계 인구의 71%가 살고 있고 동쪽 끝에

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

체로 묶고자 하는 구상을 발표한 것이다. 북극해를 통한 바닷길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북극항로는 북동

항로(Northern Sea Route),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등이 있

으며 여기서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것은 러시아와 노르웨이 연안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북동항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기술과 해양플랜트기술은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에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생산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운반하는 쇄빙운반선을 수주했으며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고 있다. LNG 운반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우리

나라에 경제적으로 이익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건조돼 북극

해의 오염방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보유

한 ICT,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북극 지역이 특히 필요로 하는 기술로 

이 분야에서 진출 가능성도 크다고 하겠다.

우리는 북극이 제공하는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북극권 8개 회원국들과 양자적으로도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옵서버국이지만 북극이사회 활동

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무작업반 활동을 이전보다 더 강화

해 가고 있으며 북극권 회원국들과도 개별적으로 ‘북극대화’를 진행

해 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중일 3개국 간에도 대화채널을 구

축해 옵서버국으로서 기여할 분야를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북극 지역이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모

습을 보여 줘야 한다. 북극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

제적 노력에 연구로서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직접적 피해자인 북극 

원주민들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

해야 한다. 우리의 북극정책은 이러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다양

한 계획을 담고 있다. 우리가 북극정책을 착실하게 이행해 가면 북

극은 우리에게 ‘뉴 프런티어(New Frontier)’로 다가올 것이다.

베를린

파리

런던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울란우데

정저우
부산한국

북한
나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로테르담

러시아

몽골

중국

네덜란드

유럽철도

중국횡단철도(TCR)

한반도종단철도(TKR)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❶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개념도

❸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중국의 세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가스공동 개발

❷북극항로를 개발해 
   유라시아의 끝과 끝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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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아르헨티나의 남극정책과 진출현황      |      글 사진 추종연 주 아르헨티나 대사관 대사

남극으로 가는 전진기지, 우수아이아

인구 5만의 아르헨티나 최남단의 작은 도시 우수아이아(Ushuaia)

는 풍광이 아름답고 물이 깨끗한 청정지역이라 매년 8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찾는다. 이 도시에서는 매력

적인 관광 상품이 판매된다. 바로 미지의 땅 남극대륙 방문이다. 

매년 31척의 배가 우수아이아와 남극을 운항하고 있다. 혹심한 

기후로 말미암아 10월 중순부터 다음 해 4월 초순까지만 남극방

문이 가능하다.

우수아이아는 남극을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의 남극방문 전초기지 및 보급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남미에서 

남극항로 전진기지로는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와 칠레의 푼

타아레나스(Punta Arenas)가 있다. 우수아이아는 푼타아레나

스보다 위도 상으로 1도 정도 더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남극까

지 거리도 1천km 정도로 푼타아레나스에서 보다 2백km가 더 

짧다. 우수아이아 항구에는 아르헨티나 해군기지도 들어서 있

다. 과거에 유배지 감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이 기지에서 비글해협과 마젤란해협 

항로를 지키며 남극해를 관할한다. 이 지역 영유권 문제로 한 때 

비글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르헨티나와 칠레 간에 전운이 감돌았

던 때가 있었다. 다행히도 후안 파블로 2세 교황의 적극적인 중

재로 1984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

아르헨티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극 땅 96만km²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면 놀라면서 부러워하

는 게 있다. 연간 1억2천만 톤의 곡물이 생산되는 비옥한 초원지

대다. 남북으로 2천km가 넘게 작은 구릉 하나 보이지 않는 망

망대해 평원이 펼쳐진다. 한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260헥타

르라고 하니 1.4헥타르 밖에 못 가진 한국 농민들에게는 경이로

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놀랄만한 게 있다. 남극대륙에 우리

나라의 10배나 되는 96만km²의 땅이 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

극조약에 따라 아르헨티나 포함 7개국이 주장해온 영유권 주장

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남극조약 4조에 따르면, 남극조약이 유

효한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행위나 활동도 남극대륙에서 영토

주권을 새로 주장하거나 기존의 영토주권 주장을 유효하게 하

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토주권… 
남극대륙을 향한 아르헨티나의 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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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르헨티나는 남극조약 발효(1961년) 이전인 1957년

에 법령 제2191호에 따라, 남극점과 남위 60도 그리고 서경 25도

와 74도로 이어지는 구역을 자국영토에 편입시켰다. 1970년에

는 티에라 델 후에고 주(州)정부 법령으로 그 지역을 주(州)정부 

관할 행정구역에 편입시켰으며, 그 때 이래 주(州)정부에서 매년 

남극영토를 담당하는 관리를 임명해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

부는 1904년 남극에 기상대를 확보한 이래 가장 먼저 자국국민

을 상주시켰고 아르헨티나 국기를 게양한 점, 지리적 인접성, 독

립 당시 식민지 모국인 스페인으로부터 영토권 접수 등을 영유

권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아르헨티나 지도를 보면 금방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

도 아래쪽 남대서양 공백에 티에라 델 후에고 주(州) 끝자락과 

남극대륙 일부분에 박스 테두리를 만들어 그려 넣었다. 아르헨

티나는 그 지도박스 안에서 2개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박스 

윗부분에 그려진 섬 말비나스(Malvinas)가 아르헨티나 영토라

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스 밑 부분의 남극대륙 땅이 자국영토라

는 것이다. 말비나스 섬은 현재 영국이 포클랜드(Falkland) 섬으

로 부르는 곳으로 영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서 말비나스 섬을 포클랜드로 부르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남극조약 사무국

마이푸 757번지, 남극조약 사무국이 위치한 부에노스아이레

스 시내 건물주소다. 독일 국적의 만프레드 레인케(Manfred 

Reinke) 사무총장이 9명의 직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2009년 

선출된 레인케 사무총장은 컴퓨터사이언스와 해양생물학을 전

공한 학자로 온화한 교수님 인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4

층 사무실이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이다. 1991년 환경보

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남극업무가 폭증하여 

상설사무국 설치가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정치적 갈등으로 2004년이 되어서야 사무국 문을 열었다고 

한다. 남극조약 사무국은 29개국으로 구성된 남극조약협의당사

국들의 각종 모임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러나 사무국 역할에 대해 부정

적인 시각을 가진 당사국들이 

있어 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위 추종연 주 아르헨티나 대사와 만프레드 레인케(Manfred Reinke) 남극조약사무국 
사무총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극조약 사무국이 있다.
아래 우수아이아(Ushuaia) 시 전경. 인구 5만의 아르헨티나 최남단의 작은 도시로 
남극으로 가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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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라고 한다.

남극 관광객 확대로 현재 남극조약당사국들 간에는 남극대륙 

환경오염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남극조약 사무국

에 의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매년 4만5천명의 관광객

들이 크루즈 또는 전세기를 이용하여 남극을 방문한다고 한다. 

남극에서의 영유권 동결로 인하여 남극 방문을 허가해준 국가들

만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남극대륙이 주인 없는 땅

인 만큼, 관광객들을 보내는 국가들이 알아서 이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하였으

며 1995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를 주최한 적이 있

다. 알파벳순으로 돌아가며 당사국회의를 주최하는 관례가 있

고 또 현재 당사국이 29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쯤 뒤에야 

다시 우리에게 순서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세종

과학기지를 설치한데 이어 2014년 2월 장보고기지를 준공하였

고 이 두 기지를 바탕으로 우리 극지연구소(KOPRI)가 활발한 

남극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진취성과 적극

성은 남극의 동토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남극정책

“아르헨티나 남극정책의 주요목표는 남극지역에서의 영토주권

을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아르헨티나 대통령령 2316/1990 제1

조에 명백히 나와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아르헨

티나 정부는 ①남극조약 및 남극관리시스템 강화 ②남극조약 정

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 ③중남미국가들과의 호혜협력 

추진 ④남극조약 관할지역에서 어족 및 광물자원 보호증진이라

는 4개의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상기 대통령령 2조). 동 

대통령령 3조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우선적인 남극활동으로 

①어족 및 광물자원 조사 그리고 남극활동에 필요한 특별한 기

술개발에 중점을 둔 과학프로그램 추진 ②통신, 운송, 물류, 해

상안전, 관광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③아르헨티나 항구, 공항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상호신뢰 및 지식을 확대하고 또 기술전

수에 따른 이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사업 

개발 ④남극조약과 남극시스템에 의거한 감시 및 통제활동 적극 

참가 그리고 ⑤파타고니아 지방과 티에라 델 후에고 및 남극지

방과의 연계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3개 기관이 남극정책 수립 및 연구에 관

왼쪽 아르헨티나 해군이 
남극해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비글해협.
아래 비글해협에 서식하는 
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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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다. 외교부 정무차관보실 남극국(Direccion General 

de Asuntos Antarticos)에서 전체적인 남극정책을 수립하고 과

학 및 지원업무를 기획·감독한다. 그리고 국립남극국(Direccion 

Nacional del Antartico, DNA)이 모든 남극기지를 실제로 관

할하고 남극활동을 통제·감독하며, 국립남극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l Antartico, IAA)가 과학연구 활동을 시행한다. 

DNA와 IAA는 당초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2003년

에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 

특별 프로젝트(Trabajo Solidario)를 통해 남극을 연구할 젊은이

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상설기지 확대, 남극 활주로 연장 등 

야심찬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

남빙양 해역의 어족자원

남극해에는 크릴, 오징어, 이빨고기(메로) 등 풍부한 어족자원

이 있어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우루과이 몬

테비데오 항구를 조업기지로 삼은 10여척의 우리나라 어선들도 

남극해역에서 이빨고기와 크릴을 어획하고 있다. 남극해에서 

조업이 확대되고 불법조업 및 환경오염문제가 제기되자 국제사

회는 1982년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를 설립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CCAMLR 회원국으로서 국제협약 준수 및 불

법조업 근절을 위해 2014년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검색계획」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남극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을 통제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서 주 아르헨티나대사관에 근무하는 해양수산관

이 수시로 몬테비데오를 방문하여 우루과이 항만당국과 공조 하

에 입항하는 우리 조업선박의 서류를 점검하고 어족자원 보존조

치 등 국제협약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남극연구의 선두주자, 아르헨티나와 양자협력 모색

위에서 보았듯이 아르헨티나의 남극에 대한 관심과 집념은 매우 

강하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 초부터 남극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고 남극조약 원초서명국(12개국)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금 

남극대륙에 6개의 상설기지와 7개의 하계기지를 운영하고 있

다. 1904년에 최초의 오르카다스(Orcadas) 상설기지를 설치하

였으니 남극기지 운영경험은 100년을 훨씬 넘는다. 미국 헷지펀

드들과의 채무상환 분쟁으로 지금 아르헨티나의 금융사정이나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이 나라는 1930년대까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의 지위를 누린 나라다. 노벨의학상과 노벨화학상도 각각 2

명 과 1명을 배출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지금 2개의 남극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선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남극연구를 발전시키

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에 비해서는 후발국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남극연구 선진국인 아르헨티나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 측은 우리와 환경 및 과

학기술분야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가능하면 양측 간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회의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 주 아르헨티나대사관에서는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와 아르

헨티나 국립남극국(DNA) 간에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명년 중에

는 구체적인 합의문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 초부터 남극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고 남극조약 
원초서명국(12개국)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금 남극대륙에 6개의 상설기지와

 7개의 하계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1904년에 최초의 오르카다스(Orcadas) 상설기지를 설치하였으니 
남극기지 운영 경험은 100년을 훨씬 넘는다.

우리 원양어선의 
남극해 이빨고기(메로) 
조업 현장. 남극해에는 
크릴, 오징어, 이빨고기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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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래를 여는 극지인

세계의 극지연구 동향 남극 연구 향후 20년의 가장 시급한 주제      |      글 사진 김예동 극지연구소장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지 약 300년이 

지난 18세기 후반에 와서야 발견된 지구의 

마지막 대륙 남극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우주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신비한 

곳이다. 20세기 초인 1911년 아문센의 영웅

적 탐험으로 인간의 남극점 정복이 이루어

졌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남극은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항공기 

등을 이용한 수송 수단의 획기적 발전과 과

학기술을 토대로 1957-8년 남극대륙을 중

심으로 국제지구물리관측년(IGY)이 시행되

었다.

IGY는 냉전기간 중 전세계 67개국에서 5

만명 이상이 참여한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

의 국제공동 과학연구 프로그램으로서, 남

극대륙을 국제적 분쟁과 대립의 가능성을 

배제한 오로지 과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한

정시키는데 기여했다.

SCAR, 미래 남극에서 가장 시급한 연구 주제 발표

IGY의 성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1958년 조직된 남극과학연구위원회(SCAR)는 오늘날까지 

남극에서의 과학연구에 관한 국제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왔으며,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규

정한 남극조약에 과학자문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IGY 이후 50년이 되는 2007년에는 남

북극 연구에 대한 인류의 유산으로서 제4차 국제극지의 해(IPY)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현

재 SCAR는 산하에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과학 등 3개 상설과학그룹을 중심으로 6개의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다수의 전문연구 그룹을 통해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남극에 대한 과학연구는 20세기 중 남극에 대한 인류의 지식 축적과 새로운 현상을 발

견 규명하는데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왔었으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구 온난화 등 전 

지구적 환경변화의 다학제적, 전지구적 관측과 아울러 환경변화에 있어 남극의 역할과 

중요성 규명으로 연구 방향이 진화하고 있다.

호라이즌 스캔(Horizon Scan)이란 정부 등에서 미래 장기 정책수립을 위해 현재의 트렌드

와 발전을 고려하여 장기 정책방향을 개발하고자 미래 진단을 위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기법이다. SCAR에서는 미래 남극에서 가장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주

제를 발굴하고자 호라이즌 스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SCAR 산하에 국제운영

1 2014년 4월 뉴질랜드 퀸즈타운에서 
호라이즌 스캔(Horizon Scan) 리트리트 
회의가 개최되어 향후 20년간 남극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연구 주제 80개가 
선정되었다.
2 호라이즌 스캔으로 선정된 6대 남극주요 
연구 주제는 네이처지를 통해 소개되었다.

남극과학위원회에서 정한 80개 연구 주제, 
남극 과학연구의 새로운 지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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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전 세계 남극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필자가 참여한 

바 있다. 호라이즌 스캔을 위해 우선 전 세계 남극관련 전문가, 과학자, 정책 입안자, 환경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향후 20년 동안 남극에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

들을 무제한으로 제안 받았다.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주제 수집을 통해 수천 개의 주제들

이 모아졌고 그중 복수로 제안된 주제 등을 정리해 850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선별된 850개 연구 주제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기초한 주요 주제로 축소 선별

하기 위한 리트리트(Retreat) 회의가 진행되었다. 리트리트 회의란 엄선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제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과를 압축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리트리트 회의 참가자 또한 지구, 생명, 물리과학, 사회과학, 인류학, 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성, 리더쉽, 다양한 식견을 지닌 각 분야 추천자 500명을 대상으로 국제운영위원회

가 전공별, 지역별,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22개국 72명을 선별하였다. 리트리트 회의는 

2014년 4월 20~23일 뉴질랜드 퀸스타운에서 시행되었다. 

리트리트 회의 참가자들은 850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남빙양 해양지질·화학, 남빙양 해

양생물·생태, 고체 지구과학, 대기과학, 지우주, 육상 얼음, 환경변화에 대한 생물반응, 

해양 생물권과 물리환경, 인간활동, 미래 예측을 위한 과거 기록, 육상 생물과 생태 등 11

개 분과로 나뉘어 토의를 통해 연구 주제 80개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압축된 주제는 

다시 6개의 대주제로 통합 정리되어 남극 학계가 제시하는 향후 20년간 남극연구에 가장 

시급한 연구 주제로서 네이처지에 소개되었다.

6대 주제의 내용을 보면 자연과학의 모든 학문분야의 통합 연구를 통해 남극에서 반드시 

답을 주어야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6대 주제란 ①남극 대기와 해양이 지구의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②남극의 빙상은 어디서, 얼마나, 왜 줄어들고 있

는지, ③남극의 과거 기후 기록을 밝히는 것, ④남극 생명체는 어떻게 진화되고 생존하여 

왔는지, ⑤우주에 대한 관찰과 태양계 연구, ⑥남극에서 인간에 의한 영향을 인지하고 저

감하려는 연구 등이다.

즉 지구환경 변화에 있어 남극의 역할, 생명체의 생존 비밀, 남극을 통한 우주연구, 인

간에 의한 남극오염 등이 장차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 

남극 연구 6대 주제 수행 위한 ARC 프로젝트 구상

호라이즌 스캔 결과로 제시된 6대 주제와 80개 세부 주제는 미래 남극연구에 대한 전문가

들의 일치된 의견 제시로서 향후 남극을 연구하는 개별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타당성 부

여와 함께 현재 연구의 공백 부분을 제시하고, 공동연구와 다학제적 연구의 기회를 제공

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 측에는 연구 정책수립, 장기 투자의 필요성과 

함께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남극 환경보호 전략 수립에도 기여하

게 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6대 주제 남극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정부 투자와 아울러 기

술적 지원과 보급, 수송 지원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남극프로그램 운

영자 위원회(COMNAP)는 향후 20년간 남극 연구를 지원하는데 예상되는 현실적, 기술

적 문제를 파악하고자 남극 로드맵 도전(ARC: Antarctic Roadmap Challenge) 프로젝트 2

를 구상하였다. 필자는 동 프로젝트의 공동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ARC 역시 모든 

남극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남극연구를 위

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기술과 보급지원

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발굴된 요구사항

을 바탕으로 2015년 8월 23~25일 간 노르

웨이 트롬소에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워크샵에는 50명의 전문가가 초대되어 6

대 주제별 그룹으로 나뉘어 토의를 통해 분

야별 시급히 요구되는 지원 항목들을 도출

하였다. 즉 거대과학 연구 수행을 위한 대

규모 보급 수송 지원, IT 기술, 항공, 위성 

등 기술발전 지원, 기지, 연구선, 항공기, 

초고속 대형 컴퓨터 등 인프라 시설 지원 등 

분야에 대해 세부적 요구 등이 정리되었으

며 결과는 추후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

정이다. 호라이즌 스캔을 통해 제시된 6대 

80개 남극연구 주제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남극 로드맵 도전을 통해 제시될 필요기술, 

인프라 지원 항목 등은 전 세계 모든 전문가

들의 일치된 의견 제시로서 향후 20년간 남

극연구와 보급지원의 명확한 방향을 지시

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표준설정에 맞

추어 우리나라도 향후 남극연구정책과 방

향 설정, 과제 선정, 인프라 확장 계획 수립 

등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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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ery 남극의 황제펭귄      |      글 사진 정호성 극지연구소 생태과학연구실 책임연구원

남극특별보호구역
No. 173 케이프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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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장보고과학기지가 위치한 로스해 테라노바만 주변에는 여러 곳의 남극특별보호구역들(ASPAs)이 있

다.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곳이 케이프워싱턴(No. 173. Cape Washington & Silverfish Bay)이다.

케이프워싱턴의 황제펭귄(Emperor penguin; Aptenodytes forsteri) 서식지는 남극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

나로서, 이곳의 해빙 위에 분포하는 약 2만 교배쌍은 전 세계 황제펭귄 개체수의 8%를 차지한다. 해안절

벽에는 인근의 멜버른 활화산을 기원으로 하는 화산암이 대규모로 노출되어 과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서쪽에 위치한 실버피쉬만은 남극은어의 부화구역이 최초로 보고된 해역이기도 하다.

보호구역의 지정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제안국의 소유권과는 전혀 무

관한 반면 남극 활동의 주도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보고기지 준공(2014. 2)을 코앞

에 둔 2013년 로스해 기지 운영국인 미국과 이태리의 공동제안으로 이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케이프워싱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기지는 장보고기지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의 지원 하에 지난해부터 

이 지역의 황제펭귄 개체수 모니터링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최근접 기지 운영국으로서 이곳의 생물상 

변화를 주도적으로 관찰하고 이 지역에서의 연구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에서 미국,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민간 환경단체들을 중심으

로 로스해 전체를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로서는 주변 해역에서 어획활

동을 벌이는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추진이 유보된 상태이나 지정 요구를 무한정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

다. 우리나라 또한 남극해 어업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이 해역의 기초 연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지에 상주기지를 보유

하고 쇄빙연구선을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이 환경보전과 더불

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음을 감안할 때 로스해에서의 기초과학 연구사업 개발은 남극 관련 국제

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뿐만 아니라 원양어업과 관련한 국익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최근 개최된 협의

당사국회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남극국가운영자위원회(COMNAP) 등 남극 관련 국제기구들로

부터 우리나라의 기여를 요청받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빅토리아랜드 연안에 산재해있는 보호구역들은 주로 펭귄들의 번식지이며, 이들은 어류, 해양포유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남극 해양생태계의 중심을 이루는 동물플랑크톤 크릴을 먹이원으로 삼고 있다. 이들

의 분포와 환경변화를 해양생태계와 연관하여 이해하려는 노력은 국제사회의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1 황제펭귄은 새끼들의 
몸집이 커지면 유치원을 
형성해 새끼들을 공동으로 
보호한다.
2 금슬이 매우 좋은 
황제펭귄. 몸집이 작은 
펭귄들은 2개의 알을 
낳지만, 황제펭귄은 한 
개의 알만 낳아 정성스럽게 
보육한다.
3 알과 어린 새끼는 발등 
위에 두어 냉기를 막아준다.

2 3

1



연구활동 ???????      |      글 ??????  사진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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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기심이 많은 새끼펭귄을 쫓아다니는 어미펭귄.
2 암수가 교대로 먹이를 물어와 새끼에게 되새겨 먹인다.
3 해안의 수직절벽이 대륙풍을 막아준다.
4 급하게 이동할 때에는 배를 바닥에 깔고 발로 밀어 속도를 낸다.
5 몸집이 커져가는 새끼 펭귄.
6 빙산을 놀이터 삼아 노는 새끼 펭귄들.

4

6

5

3



아라온호의 모든 것 ① 아라온호 집중 탐구      |      글 유규철 극지기후변화연구부 책임연구원  사진제공 극지연구소

1988년 남극반도 남 쉐틀랜드 군도 킹조지 섬 안에 세워진 남

극세종과학기지와 함께 우리나라 남극연구프로그램이 시작

되었지만, 극지 연구의 자주적인 시작은 2004년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의 설립으로 볼 수 있다.

극지연구소는 지구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극지 기후학, 빙

하학, 해양학, 지구물리학 그리고 실용화 극지연구의 생명과

학과 극지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 실제 

극지 연구의 독자적인 연구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독자적인 기지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쇄빙연구선이 

없어서 선진국들과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웠고 

세종과학기지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였

으니 그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아라온호의 등장은 장보고

과학기지 설립을 꿈꿀 수 있었고, 남북극 어떤 결빙 해역도 접

근하여 연구할 수 있는 동력이었으며, 이제 제2쇄빙연구선 건

조와 남극내륙 기지 설립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다.

극지연구 선도하는 
최첨단 쇄빙연구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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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해에서 독자적인 연구 수행 능력 갖춰

아라온호의 주요 제원은 109.5mLOA x 19.0mB x 6.8mT로 배수

량이 약 7,500톤 정도의 중형급 쇄빙연구선으로, 승선 인원은 총 

85명(연구원 50명, 승무원 35명)이고, 내한(winterization) 조건은 

영하 30℃이다. 그리고 순항 속도는 12.0knots이고 쇄빙 능력은 

1m의 얼음 두께를 3knots의 속도로 뚫고 나아갈 수 있다.

아라온호의 활동은 11월부터 3월까지 남극에서 승선연구 및 보

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북극에서 승선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아라온호의 임무가 대한민국의 극지 연구 및 정책 지원, 

극지 진출 역량 강화와 같은 그럴싸한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

로 아라온호는 대한민국과 극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

에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할 미래 가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 쇄빙연구선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아라온호는 가

장 최근에 건조된 쇄빙연구선이다. 사실 세계의 어떤 연구선도 육

지가 아닌 바다를 대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항 및 

안전과 관련하여 레이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항법장치), 안테나 등과 같은 항해 ₩ 선교 장비, 기상 및 해황 관측 

장비, 기관실 장비, 생존 ₩ 방화 장비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특별

하지 않지만, 쇄빙연구선에 들어갈 장비라면 달라진다. 극한 영역

에서 활동하는 쇄빙연구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장비들도 결

빙, 단열, 결로 조건 등에 특별하게 설계되어 장착되는 것이다.

아라온호의 내한(winterization)은 영하 30℃의 외부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에 두터운 

파카를 입는 것과 같다. 또한, 아라온호의 쇄빙은 1m의 얼음을 

3knots(시간당 약 5.5km)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는 KR Polar 10 

등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KR Polar 30(3m 두께 얼음) 기

준도 있으니 아라온호의 쇄빙 능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지만, 대다

수 쇄빙연구선들은 우리와 거의 동일한 조건이다.

승선 인원은 총 85명(승무원: 35명, 연구원: 50명)인데, 다른 동

급의 쇄빙연구선에 비해 많은 연구원들이 승선하여 연구할 수 있

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는 쇄빙연구선 건조 시 

쇄빙 능력, 내한 조건과 승선 인원은 서로 맞물려 있다. 한정된 톤

수 규모와 재원에서 쇄빙 능력이 늘어나면 승선 시설이 감소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아라온호는 적절한 쇄빙 능력과 내한 조건을 갖추면서 최대한

의 승선 인원을 유지시켜 극지를 열망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아라

온호의 최첨단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꾸며진 것이다.

1 극지에서의 연구활동에 최적화된 아라온호 전경.
2 아라온호 연구원들이 갑판에서 미세한 네트를 이용해 동물 플랑크톤과 식물 플랑크톤을 
채집하고 있다.
3 CTD를 이용한 해수시료 채집 활동. 바다의 수층 특성들(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탁도, 광량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 연구를 도와준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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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멈춘 채 연구활동 가능케 하는 DP시스템

일반 화물적재 쇄빙선과 아라온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국내 연구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구선들(특히,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의 온누리호와 이사부호)과 아라온호의 연구 기능의 유사

성과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 동안 수없이 보도 매체에서 아

라온호를 소개하고 있는데, 서로 대조해서 아라온호를 설명한 기

사들은 드물다. 오히려 이렇게 대조해 보면, 아라온호의 연구 기

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 수 있다. 북극의 화물 수송을 담당하는 

특수 쇄빙선들은 규모면에서 그리고 여러 조건에서 아라온호를 

능가한다. 하지만, 아라온호가 이들과 다른 점은 연구 기능 수행

에 매우 최적화됐다는 것이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세상에서 아

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추진기가 없다면 흐름에 맡겨 아무렇게

나 움직일 것이다. 선박의 추진기는 정해진 정착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일반 특수 화물 쇄빙선과 달리 아라온호

의 선미에는 360도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쌍축 추진기가 있다. 이 

추진기가 필요한 이유는 연구자들이 바다의 정해진 정점에서 움

직이지 않고 일을 하고 싶을 때이다. 아라온호의 DPS(Dynamic 

Positioning System)는 바다의 외부적인 요인들(해류, 바람 등)에 

의해 움직일 때 배의 GPS가 감지하여 이를 쌍축 추진기에 전달하

여 우리가 원하는 고정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최신 연구선인 이사부호는 아라온호와 마

찬가지로 대양에서 모든 연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유

사한 장비들을 가지고 있다. 단지 이들 선박에 쇄빙과 내빙 시설이 있

는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아라온호는 기본적으로 해양과 대기

의 상태(기온, 수온, 바람, 해류 정보 등)를 모니터링하는 운항 관련 

장비부터 시작해서 첨단 관측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CTD

는 바다의 수층 특성들(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클로로필, 탁도, 

광량 등)과 다양한 생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채수도 할 수 있다.

또한, 아라온호에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실들(크

게 지구물리실, 해양생물실, 해양화학실, 해양지질실, 수조실 등)

이 있는데, 해양화학실에는 바다의 해수를 계속해서 실험실로 유

입시키는 펌프 시스템이 있어서 연구선이 항해 중일 때 연속적으

로 해수 중에 녹아있는 가스를 분석하고 일정량을 채수하여 수온, 

염분, 영양염 등과 같은 특성을 측정한다.

지구물리실에는 연구선 갑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구물리 장

비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그 기록을 저장한다. 약 60∼100m의 

해저 밑바닥 깊이의 수직 퇴적 구조를 알려주는 3.5KHz 천해탄성

파 장비, 심부 지각의 수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다중채널 탄성

파 장비, 단일 음파의 반사로 배 밑의 수심을 재는 음향 측심기, 다

중 초음파로 해저 지형을 스캔할 수 있는 다중빔 음향 측심기 등이 

아라온호와 대다수 연구선들의 대표적인 지구물리 장비들이다.

또한, 해저의 퇴적물을 채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추기들은 중력

(gravity) 방식, 피스톤(piston) 방식 그리고 드릴(drill) 방식으로 나

누어진다. 일반적으로 해저 지질 연구에 사용되는 중력 시추기는 

일반 중력 시추기, 박스(box) 시추기, 다중(multiple) 시추기 등이다. 

피스톤 방식의 시추기는 중력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적물

1 박스코어를 이용한 해저퇴적물을 
채취하는 연구원들.
2 멀티코어를 이용하면 총 8개의 
해저퇴적물 시료를 한 번에 채취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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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밀이 없어 더욱 깊게 시추하고 

퇴적층 표층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드릴 방식의 시추기는 중력과 피스톤 방식의 한

계를 넘어 강제적인 드릴로 해저층을 시추할 수 있어 최소 100m 

이상의 해저층을 시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 방법은 

선박 내에 드릴 탑을 소유하고 있는 드릴시추선이나 드릴 모듈을 

적재하고 설치 가능한 연구선에서만 사용되고 비싼 운영 경비때

문에 특별한 연구 목적(국제 대양 시추 프로그램 등)으로만 이용

된다. 드릴시추선이 아닌 아라온호에서 드릴 모듈을 사용한 예는 

아직까지 없다.

39m급 점보 피스톤 시추기를 장착한 세계 유일의 쇄빙선

이처럼 아라온호은 일반 연구선들과 차별 없는 최첨단 연구 장비

들을 장착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쇄빙연구선에만 

도입된 장착 장비가 있다. 그것은 39m급 점보 피스톤 시추기이

다. 웬만한 유수한 연구선에서도 보기 힘든 최첨단 시추 장비이

다. 국내 타 기관의 연구선들도 점보 또는 일반 피스톤 시추기를 

장착하고 있지만, 모두 20m급이거나 그 아래이다. 여기에서 겨우 

19m 차이를 대수롭게 볼 수 있지만, 모든 해양 지질 연구를 새롭

게 시작할 수 있는 대단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해의 경우 몇몇 군데의 드릴 시추 

코어 정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길이 20m를 넘지 않는 시추 퇴적물

들이 분석되고 해저 퇴적물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다. 39m급이 지

닌 의미는 기존의 모든 동해 시추 정점들에서 재시추를 통해 새로

운 환경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물론 남극이나 북극이나 예

외가 되지 않는다. 이는 극지 지질 환경을 연구하는 외국 전문가

들이 우리 아라온호를 탐내는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 환경을 지켜보는 세계 어떤 나라들도 아

라온호의 연구 능력에 감탄하고 있다. 현재 여러 선진국들이 새

로운 쇄빙연구선 건조를 계획하고 있거나 건조 중에 있다. 해양 

연구 특성상 연구선 장착 장비들의 발달과 개선은 상당히 느리

기 때문에, 설사 10년이 지나더라도 아라온호의 임무 수행과 연

구 능력은 다른 신식 쇄빙연구선들과 비교해서 크게 뒤쳐지지 않

을 것이다. 그것은 아라온호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잘 유지

할 수 있는 관심과 집중적인 관리에 달려있다. 우리의 아라온호

는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얼음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뚫

고 나가길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찌 그 기상에 탄성이 나오

지 않겠는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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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라온호는 쇄빙선 중 세계에서 유일하게 39m급 점보 피스톤 시추기를 장착하고 있다.
2 연속된 퇴적층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자유낙하 중력시추기.

3 아라온호의 최첨단 기능인 동적위치유지시스템(DPS) 개념도. 아라온호가 
해류나 바람의 영향을 받을 때 배의 GPS가 이를 감지하여 쌍축 
추진기에 전달, 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4 아라온호의 다중채널 탄성파 장비를 이용하면 심부 지각의 수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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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호의 모든 것 ② 아라온호의 활약      |      글 이지영 극지연구소 대외협력팀장 사진제공 극지연구소

남북극해에 새긴 
아라온호의 발자취와 향후 과제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가 2009년에 취항한 이 후 연구대상 해역이 결빙해역으로 대폭 확장되

면서 우리나라는 극지과학의 도약기를 맞았다. 특히 북극지역에서는 아라온호의 공동활용을 통한 국제협력 연

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북극 과학활동을 수행하는 아라

온호는 남극세종과학기지와 2014년 2월 준공된 남극장보고과학기지의 물자보급 지원 및 인력수송 임무까지 남

북극을 누비며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탄생 6년을 맞은 아라온호의 활약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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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호 연간 운항 일정

아라온호가 본격적 운항을 시작한 것은 취항 다음 해인 

2010~2011년 남극항해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수리와 시험항해 기간이 길어져 실제 운항일수가 30일 정도 감소

한 경우가 있지만 취항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운항일수가 증가하

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연간 312일 운항 일수를 기록하였다. 연

간 운항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 늦가을부터 다음 연도 봄까지 남

극에서 총 180일 정도의 연구 및 지원활동, 북극에서는 여름을 중

심으로 총 90일 정도를 운항한다. 연간 극지항해 및 시운전까지 

합치면 총 290일 정도를 바다에 떠 있는 셈이다. 항해를 좀 더 자

세히 살펴보면, 연구항해 일수보다 일반 항해 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극과 남극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한

국에서 북극과 남극의 임무수행 해역까지 이동하는 거리 때문이

다. 특히 현장에서의 쇄빙 이동은 일반 항해보다 상대적으로 속도

가 떨어지므로, 실제 연구임무 수행기간에 비하여 이동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 북극은 남극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가깝기 때문

에 이동시간은 남극에 비하여 짧은 편이다. 북극해는 9월 말까지 

활동이 가능하나, 아라온호는 남극항해를 준비하여야 하므로, 남

극 현장까지 더 긴 항해 기간을 고려, 9월 중순까지 북극 현장 탐

사를 마쳐야 한다. 

아라온호 분야별 성과

아라온호의 활용 성과는 크게 연구과제 수행과 기지운영 지원으

로 구분된다. 먼저 연구과제 지원과 관련한 성과를 살펴보면 현재 

아라온호는 매년 북극과 남극에서 각각 7~8개 이상의 중대형 연

구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4년 동안 수행된 연구사업을 

통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아라

온호의 건조로 새로운 연구분야가 많이 발굴되었는데, 아라온호 

건조 이전까지 북극다산과학기지 및 남극세종과학기지와 같이 육

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수행한 반면, 아라온호 건조 이후에는 극

지 해양분야를 포괄하는 연구 활동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최근

에 온난화의 영향으로 노출되기 시작한 북극해 중앙해역과 장보

고과학기지 인근의 서남극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연구과

제 추진이 가능하여 극지해양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라온호를 이용하여 북극에서 수행한 최근 연구성과는 극지연구

소 홍종국·남승일 박사팀과 독일 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제4기 빙하기 동시베리아해에 존재한 빙상의 증

거를 세계 최초로 확인하여 빙하기 북극해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찾아낸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2013년 10월 네이처 지

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게재되었다.

한편, 남극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로

는, 극지연구소 박숭현 박사팀이 영

국 옥스퍼드 대학, 미국 하버드 대학

과 공동으로 남극 중앙해령을 아라

1 북극해 빙하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아라온호의 위용.
2 2014년 북극해 탐사에 나선 아라온호와 연구원들.
3 남극 아문센해 빙벽 앞에서 결빙해역 온난화 연구를 위해 정박 중인 아라온호.
4 2013년 10월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표지를 장식한 아라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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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호로 탐사하여, 현무암질 해양 지각에 빙하기-간빙기 순환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는데, 이 연구결과는 

2015년 2월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되었다. 

기지운영 지원 측면에서는 지난 25년간 타국의 쇄빙·내빙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을 우리만의 독자적인 남극활동 계획을 수

립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

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하다보니 많은 예산 소요는 물론이고, 남

극 하계 시즌에 자국의 활동에 우선 투입되어 우리 활동에서 필요

로 하는 일정과의 연계가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2010년부터는 아

라온호가 직접 기지 물자보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4년 2

월에 완공한 장보고과학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후보지답사, 정밀조

사, 현장 건설공사 물자 운송 등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장보고과학

기지의 경우 세종과학기지와 달리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

한적이기 때문에 아라온호와 같이 쇄빙 능력을 가진 선박의 보유가 

매우 필수적이다.

아라온호,

의외의 활약 펼치기도

아라온호는 남극 연구항해 

중 두 차례의 조난당한 선박 

구조 활동으로 아라온호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2011년 12월 남극 로스해(74°59′

S, 156°35′E)에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가 빙하에 부딪혀 조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항에 정박 중인 아라온호

가 뉴질랜드 구조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

쳤다. 당시 아라온호는 조난당한 선원 32명을 모두 구조하였고 선

체 수리 작업을 실시한 후 안전한 지역으로 어선을 인도하였다.

이후에도 로스해(73°22′S, 179°07′E)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어

선 정우2호(500톤급, 선우실업 소속)에 화재가 발생하여 구조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구조 활동으로 쇄빙연구선

을 보유한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다.

아라온호의 고민

그러나 최근 아라온호의 운항일수는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쇄빙연구선은 극한 환경에서 항해 및 연구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

에 다른 해양과학조사선보다 더욱 철저한 검사와 수리를 위해 충

분한 기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아라온호는 연중 남북극을 오가며 

약 300일 이상을 운항하고 있어 수리와 점검을 위한 기간은 약 2

달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외 안전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일수를 더 할당해야 하는데, 오

히려 쇄빙연구선에 대한 산학연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 분 주요 활동

2010 ~ 2011
•2차례에 걸친 기지 건설지(TNB) 정밀조사 작업 지원(약 1개월)
• 대륙기지건설단,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등 50여명의 인력과 현장 
활동 지원 장비 운송

2012
•1차 현지 건설작업 지원(약 2개월)
•건설지까지 화물선 인도, 약 120명의 건설인력 수송 등

2013
•2차 현지 건설작업 지원(약 3개월)
•건설지까지 화물선 인도, 약 160명의 건설인력 수송 등

2014
•건설보완작업 지원(약 2개월)
•건설지까지 화물선 인도, 약 100명의 건설인력 수송 등

2015

• 월동근무 및 하계연구를 위한 물자보급(20피트 컨테이너 24대분, 
냉장, 유류 포함), 폐기물 반출 등  

• 장보고과학기지까지 약 120명의 월동연구대, 하계연구대 수송 
입출남극 지원 

•아라온호 장보고과학기지 지원 임무 수행 현황 

아라온호 보유 전후 비교 

아라온호 보유 전 아라온호 보유 후

외국 보급선 임차(일 5천만원) 아라온호 활용(별도 예산소요 없음)

유류 보급선 임차(약 3억원) 아라온호 활용(별도 예산소요 없음)

하역 작업 기간(약 1주일) 하역 작업 기간(3일 내외)

원거리 하역작업에 따른 위험부담 가중 기지 앞 하역작업으로 위험부담 감소

1 2011년 남극 로스해에서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를 구조하고 있다.
2 한국 어선 정우2호 구조 활동.
3 세종과학기지 물자 보급을 위해 기지 앞에 도착한 아라온호.
4 2010년 첫 남극해 항해에 나선 아라온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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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극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아라온호는 각 지역의 하절기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극의 기후환경 변화와 북극해 해빙(解

氷)으로 북극해 동절기 연구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

한 북극의 동절기 연구를 위한 쇄빙연구선의 새로운 수요가 추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쇄빙연구선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확대되

는 북극활동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연구 인프라이다. 기존 쇄

빙연구선 아라온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2 쇄빙연구선의 

건조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제2 쇄빙연구선이 건조되면

제2 쇄빙연구선이 건조되면 앞서 말한 많은 연구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아라온호의 사례를 통해 이미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영역인 쇄빙선의 설계

와 건조를 통하여 국내 조선 산업의 기술

력이 증대되고, 국내 조선업체의 직간접 

마케팅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국내 최초 건조된 쇄빙선의 건조와 

운항으로 얻어진 노하우는 결빙 해역을 

항행하는 내빙선, 내빙 해상구조물 등 해양플랜트산업에도 부가

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건조와 운항으로 국내에서 전무하던 아

이스 네비게이터 등 극해역의 조선·해운·항만 분야 전문인력의 양

성으로 이어지면, 외국의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

라, 외국 쇄빙선에서도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극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선진국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쇄빙연

구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 중국 및 일본 등 비북극권 주

요 국가들이 쇄빙연구선을 건조하는 이유는 글로벌 극지활동에서 

북극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포석이다. 북극권 국가와 외교협력, 

비즈니스 창출 등을 위하여 첨예한 정치·경제적 이슈를 떠나 극지 

과학활동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접근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 기후변

화와 연결된 북극권 기후변화 연구, 에너

지·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탐사, 북

극해 해저환경 탐사 등 다양한 연구활동

에 투입함으로써, 북극이사회와 극지관

련 국제기구 등에서 과학활동을 첨병삼

아 국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아라온호는 
매년 북극과 

남극에서 각각 
7~8개 이상의 

중대형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4년 동안 

수행된 연구사업을 
통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3

4



26  미래를 여는 극지인

아라온호의 모든 것 ③ 아라온호 사람들      |      글 사진 정종오 아시아경계 산업2부 차장

남북극을 넘나드는 극지인들

최소한 20년. 아라온호의 승조원들에게 명함이라도 내놓을 자신이 있다면 한 분야에서 20년은 기본이었다. 다

행히 필자는 1995년부터 기자를 업으로 삼았으니 그들과 이야기할 기본 토양(?)은 되는 것 같았다. 아라온호의 

선장과 갑판장, 기관장, 조리장 등 이른바 ‘리더’들은 대부분 20년 넘게 배에서 청춘을 보낸 이들이었다. 베테랑 

반열에 오른 이들이다. 필자도 1969년생이니 제법 나이가 들었는데 아라온호 ‘우두머리(?)’들 앞에 서면 하나의 

졸개에 불과했다. 청춘을 배에서 보낸 리더들은 지천명(知天命, 50세)의 나이를 넘어서고 있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필자는 취재기자로 아라온호에 승선해 북극 2차 탐험에 승선하는 귀중한 시

간을 가졌다. 한국을 떠나기 전 지인들은 모두 필자를 부러워했다.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언제 북극을 가 볼 수 있겠어? 평생에 가 보지도 못할 곳에 가다니 부럽다.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맞는 말이다. 북극은 전 세계인들에게 접근이 어려운 극지(極地, polar region)에 속한다. 북극 탐험을 위한 여

정도 길었다. 아라온호는 당시 미국 알래스카 배로(Barrow)에 정박해 있었다. 그곳까지 도착하기 위해 하와이

를 거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를 다시 갈아타야 했다. 알래스카는 북위 60도에서 70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북위 70도까지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한데 그 이상 고위도로 올라가는 경우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

고는 거의 없다. 이번 2차 북극 탐험은 북위 77도까지 올라갔다. 고위도 지역으로 빠져들수록 해빙이 하나씩 나

타나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아라온호는 쇄빙선(碎氷船)이라 해빙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다.

2015 북극해 
2항차 항해에 
나선 아라온호와 
연구원들.



연구원과 승조원의 ‘지음(知音)’
극지는 그야말로 위험한 곳이다.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진

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곳이다. 연구원들은 탐험을 떠나기에 

앞서 일주일 동안 집중 안전 교육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 헬리콥터

를 타야하고, 해빙 위에 내려앉아 연구를 진행할 때도 있다. 각각의 

선실에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개인생존장비까지 갖춰져 있었다. 

아라온호는 극지연구소 소속의 쇄빙선이다. 관리는 STX가 위

탁운항하고 있다. 아라온호에는 STX 소속의 승조원과 탐험을 위

한 연구원이 함께 승선한다. 이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

다. 연구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내릴 때 손발이 척척 맞았다. 눈

빛만 봐도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서로 아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음

악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친구 ‘지음’의 관계였다.

북극은 늘 깨어있는 곳이다. 아라온호가 정박해 있던 추크치해

의 밤은 아주 짧고 낮이 매우 길었다. 얼마 전까지는 해가 지지 않

는 것처럼 보이는 백야가 이어졌다고 한다. 밤이 언제 찾아오는지 

관찰해 봤더니 8월 25일 밤 12시쯤에 어둠이 찾아왔고 26일 새벽 

4시쯤에 날이 밝아왔다. 약 20시간 동안 훤한 대낮이었다.

 

30년을 배에서 산 베테랑 김광헌 선장

8월 25일 아라온호는 척치해에서 출항했다. 아라온호의 선장은 

김광헌씨(54세)이다. 김 선장은 지난해부터 아라온호를 운항하고 

있다. 김 선장은 2항차 탐험에 앞서 1항차 연구를 경험했던 주인공

이었다. 김 선장은 “1항차 때는 북위 81도 40분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7,500톤인 아라온호가 일반 선박과 다른 것은 많다. 덩치

는 작은데 최첨단 기능을 갖췄다. 김 선장은 “아라온호는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는 쇄빙선이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라온호의 앞쪽 선박 두께는 40mm 정도의 강철이다. 배의 무게

로 얼음을 깨는 경우도 있다.

쇄빙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다이내

믹 포지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일반 선박은 정박하면 닻을 내리

는 것이 상식이다. 아라온호도 닻이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다. 아라온호는 정박할 때 자동 시스템에 의해 고정된다. 이런 시

스템을 알기 위해서 다이내믹 포지션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필요한 자격은 아이스 내비게이션이다. 아라온호는 얼음 

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얼음의 상태를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

다. 김 선장은 “아이스 내비게이션은 얼음의 성질, 특성 등을 파악

하는 기술이고 쇄빙선 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장은 아라온호 이전에 40만 톤의 화물선을 운항했다. 약 30

년 가까이 배를 탄 김 선장은 “극지는 날씨가 변화무쌍하기 때문

에 항상 안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승조원 29명이 아

라온호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장 곁에는 임채호, 김영준 1항해사, 최한샘 2항해사가 함께 

하고 있었다.

1 한 승조원이 
아라온호의 심장인 
기관을 점검하고 있다.
2 북극해 2항차 
연구를 모두 마친 전체 
연구원들이 모여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1

2

아라온호 
김광헌 선장. 
30년을 
배에서 산 
베테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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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호의 ‘산 증인’ 이재근 갑판장

이재근 갑판장(52세)은 아라온호가 운항을 시작했던 2009년부터 

함께 해 온 ‘산 증인’이다. 이 갑판장은 선미에 설치되는 연구 장비

에 대한 위치 잡기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눈빛 하나만으로 갑판

원들은 물론 연구원들이 필요한 장비를 척척 챙긴다. 6년 동안 아

라온호와 함께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많다. 그중 2011년은 잊을 

수 없는 시간 중 하나이다. 이 갑판장은 “2011년 남극에서 러시아 

어선을 구조한 적이 있다”며 “당시 러시아 어선이 얼음과 충돌해 

구멍이 생겼는데 아라온호가 안전하게 구조해 인계한 바 있다”고 

기억했다.

그때 러시아 어선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자칫 큰 인

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한 사고였다. 아라온호가 이들을 무사히 구

조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아라온호의 가장 큰 특징은 배 

안에서 모든 연구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무거울 뿐 아니라 고

가의 장비여서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갑판장은 이런 연구 장

비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안전하게 설치한다. 이 갑판장은 “26년 

째 배를 타고 있는데 아라온호는 운항 초기부터 함께 해 왔기 때문

에 고향 같은 곳”이라며 “연구원들이 편안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곰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이 갑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북극을 탐험할 때 북극곰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볼 수 없었다”며 “기후변화 탓인지 북극곰을 

봤을 당시 북극곰이 아주 지쳐 힘이 빠져 있고 굶주려 있는 것 같

았다”고 전했다.

아라온호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는 박구식 조리장

아라온호는 한 번 바다로 나가면 짧게는 한 달 동안 바다 위에만 

떠 있는 게 보통이다. 육지를 볼 수 없다. 특히 북극은 망망대해이

다.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하루 세 끼를 아라온호에서 해결해야 한

다. 여기에 야식까지 책임지는 이가 있다. 박구식 조리장(52세)이

다. 아라온호는 한 번 출항할 때 약 5톤의 식재료를 싣는다. 많이 

담을 때는 10톤까지도 준비한다. 박 조리장은 “아라온호에서 한 

달, 많게는 몇 달 동안 먹는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식단을 짜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탕류, 육류,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식단

으로 연구원과 승조원들의 건강을 챙긴다”고 설명했다.

연구 작업을 모두 끝내고 다시 육지로 입항하기 바로 직전에는 

‘선상 파티’를 연다. 이때는 뷔페식으로 다양한 음식을 내놓는다. 

여느 호텔에서 먹는 뷔페 못지않았다.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무

사히 연구를 마친 것에 대해 축하하는 행사인 셈이다.

박 조리장은 “아라온호에 식재료를 보관하는 냉동시설만 여섯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외국 연구원들도 승선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식단도 준비한다. 박 조리장은 “처음 호텔에서 근무했고 배

를 탄 지도 23년째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라온호 연구원과 승

조원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식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재근 갑판장. 아라온호가 운항을 시작한 2009년부터 
함께 해 온 아라온호의 ‘산 증인’이다.

1 박구식 조리장. 남북극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아라온호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2 아라온호 선내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각국의 연구원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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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극 전문가이다. 이번 항차에서 

남 연구원은 책임과학자(Chief Scientist)를 맡았다. 책임과학자는 

선장과 언제나 정보를 교류하면서 어느 지점에 정박해 연구를 수행

할 것인지, 날씨 변화는 어떤지, 승조원과 연구원들의 상태는 어떤 

지 등 모든 것을 챙기는 책임자를 말한다. 남 책임연구원은 “독일에

서 학위를 땄는데 북극의 역사를 아는 것은 기후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면서 “북극은 지구의 심장이고 

이 심장에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또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작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2항차 연구에서는 큰 성과도 있었다. 아라온호 탐사 최초

로 2,250m 수심에서 지층 14m의 퇴적물을 채취하는데 성공했다. 

국내 연구팀은 이번 탐사에서 연구지점 4곳 등에서 롱 코어(Long 

Core) 작업을 수행했다. 롱 코어 작업은 수심 110m의 대륙붕에서

부터 2,250m 심해분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점에서 이뤄졌다. 

한 번 작업에 들어가면 24시간 쉬지 않고 진행된다. 고단한 작업

의 연속이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롱 코어 작업은 바다 깊숙이 내

려가 지층의 퇴적물을 채취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해저 깊은 곳에

서 퇴적물 6m 정도를 채취하는 게 전부였다. 이번 탐사에서 연구

팀은 수심 약 2,250m 지층에서 약 14m까지 퇴적물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더 깊은 곳의 퇴적물을 채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 책임연구원은 “14m에 이르는 깊이의 퇴적물을 얻었다는 것

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간빙기와 빙하기를 거쳐 온 북극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책임연구

원은 “동시베리아와 척치해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빙하의 

흔적을 찾은 것”이라며 “어느 시기에 빙하기가 존재했는지 등을 

추가로 분석해 과거 북극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래의 북극전문가도 함께 해

아라온호 2차 북극 탐사에는 남승일 책임연구원 이외에 김소영 극

지연구소 연구원, 강무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원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했다. 김 박사는 미화석(화석화된 작은 생

물)을 연구했고 강 박사는 해저의 지층을 연구하는 작업을 이번에 

수행했다. 여기에 미래 북극전문가들도 이번 2항차 탐험에 함께 

나섰다. 한덕기 광주과학기술원, 장광철 서울대, 조영진 제주대 

박사과정생들이었다. 한덕기 박사과정생을 비롯한 3명의 예비 북

극전문가들은 ‘롱 코어’ 작업을 할 때 찬바람과 진눈깨비가 내리는 

가운데 24시간 쉬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성과는 융합 연구의 결실이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모으

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이 

함께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상천 이사장)는 지난 8월 초 극

지연구소와 앞으로 융합연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지자연은 앞으로 3년 동안 극지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

행할 계획이다. 이번 탐사에 승선한 강 박사가 맡은 임무는 ‘스파

커 멀티채널’이었다. 스파커 멀티채널은 음파를 통해 해저의 지층

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강 박사는 “스파커 멀티채널을 통해 하부지층 구조를 밝혀 정확

한 빙하기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극

지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북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북극 탐사는 끝이 났다. 이게 끝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북

극연구는 이제 출발선상에 있다. 조만간 제2쇄빙선도 건조될 것으

로 기대된다. 극지에서 온 몸으로 연구와 운항을 책임지는 이들이 

있기에 앞으로 극지 연구는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과 사랑에 빠진 

남승일 박사

북극해 2항차 
책임과학자인 
극지연구소 남승일 
박사. 북극을 수십 
번 다녀온 북극 
전문가다.

롱코어 작업을 하는 승조원과 연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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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슈 지구온난화와 북극 툰드라      |      글 사진 김백민 극지기후변화 연구부 책임연구원

얼어붙은 척박한 땅인 북극 툰드라 동토층이 녹아내리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 중에 꾸준히 축적되어온 

열이 바다와 땅으로 서서히 누적 되어 전달되기 시작함에 

따라 수천 년 동안 결빙되어 있던 영구동토층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극지연구소는 2011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당시 교육과

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은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알래스카, 북극 다산기지, 캐나다 캠브리

지 베이, 그린란드 자켄버그 등 북극권 내에 있는 영구동

토층의 대기·툰드라 식물·땅 속 미생물에 대한 감시와 모

델링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극지역의 

동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왜 우리는 고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과 미생물들

에 대한 연구에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으며, 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동토의 해빙이 이 지역

의 식물과 땅 속 미생물의 탄소순환을 심각하게 교란시키

고 이로 인한 땅속 가스의 방출이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심각하게 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 대재앙 수준의 탄소 방출할 수도

북극 툰드라 동토층의 얼어붙은 지면 아래에는 다양한 미

생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온도가 영하인 현재의 기후 

조건하에서는 미생물들의 활동이 극히 둔화되어 있는 상

태이다. 이뿐만 아니라 동토층에는 동 · 식물이 수만 년 이

상의 세월을 거치면서 축적된 다양한 형태의 엄청난 양의 

탄소 덩어리들이 매장되어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이 속에 갇혀 있던 미생물들의 활동

이 증가하고 이들이 탄소 덩어리들을 분해하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지상 밖 대기 중으로 방출되게 

된다.

즉, 툰드라 식물은 영구동토라는 변수로 인해 온난화 

정도에 따라 지구상 탄소 수지를 심각하게 바꿀 수도 있

다. 이렇게 되면, 영구동토층에 존재하는 툰드라 지역은 

지구에 대재앙 수준의 탄소를 방출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무서운 점은 이러한 변화는 비가역적이라는 점을 주목

해야 한다. 동토층에 갇혀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한번 

방출되게 되면 다시 온도를 인위적으로 급격히 낮춘다고 

해도 그 탄소가 다시 쉽게 동토층으로 녹아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비가역성으로 인해, 이

러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더 이상 인류가 어떠한 노력

을 해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 따라서, 영구동

토층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류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

야 할 폭탄저장고라고 할 수 있겠다.

요약하면, 지구온난화에 의해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영

구동토층에 생명활동이 커지게 되면 이로 인해 지구 전체

에 큰 파급효과를 지닐 정도의 탄소순환과 에너지순환이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온난화 증폭 

과정인 기후 피드백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서 온난화가 

온실기체의 폭탄 저장고
북극 툰드라 동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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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후로 진행될수록 북극 영구동토층의 식물 활동 증가에 따른 대기 중 온실가스 방출(빨간 화살표) 증가가 가속화됨을 보여주는 그림. 
미래에는 온실가스 방출 증가량이 식물 증가에 따른 흡수량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미국 NSF 연구 자료)

더욱 크게 증폭되며 이로 인하여 달라지는 대기대순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의 지역 기후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교적 최

근에 발견된 연구성과들이며 기존에 알려진 지구온난화

가 초래하게 될 미래의 변화에 더해 더욱 심각성을 가중

시키고 있다.

영구동토층 해빙의 파급효과 연구 활성화해야

그러나, 실제 미래에 동토층이 얼마나 녹을지, 이로 인해 

온실기체가 얼마나 더 방출될지, 또한 툰드라 식생이 온

난화에 의해 얼마나 증가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

확한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미래기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들에 대한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이러한 기후 모델들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동토층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물리과정을 모델

링함에 있어 아직까지 큰 불확실성이 있고, 따라서 영구

동토층 해빙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미래의 파급효과들에 

대해 모의된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

오로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

고 정교한 동토에 대한 입체 관측이 요구 되고, 이에 근거

한 동토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시공간 규모 현상에 

대한 정교한 프로세스 모델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델이 예측하는 동토층의 미래는 

더욱 정교해지고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툰드라 식물은 영구동토라는 변수로 인해 온난화 정도에 따라

 지구상 탄소 수지를 심각하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구 동토층에 존재하는 툰드라 지역은 지구에 대재앙 수준의 

탄소를 방출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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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2015 극지체험전시회      |      에디터 강윤성  사진 정종원 

얼음 꽁꽁! 신나는 극지이야기
남극관측탐험 30주년 기념,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성황리 열려

2015 극지체험전시회가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64일간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렸다. 한국 남극관측탐험 30주년 기념으로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와 

(사)극지해양미래포럼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이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총 17만 
4천여 명이 방문, 우리나라의 극지진출 역사를 살펴보고 남북극의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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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극은 우리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입니다. 용감하고 도전적인 국민만이 미래

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전시회가 국민들의 진

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 함양과 함께 우리나라 극지사업의 활성

화와 성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남극관측탐험 30주년을 기념하는 2015 극지체험전시회가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64일간 부산시 영도구 소재의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와 (사)극

지해양미래포럼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 국립해양

박물관이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국민들에게 극지에 대한 간접체

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극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극지연구

와 극지진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열렸다.

85 남극관측탐험대, 우리나라 극지진출 교두보 마련

극지체험전시회 개막식은 지난 9월 18일 오후 3시에 국립해양박

물관에서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흥회장, 이청운 국제신문사 이

사, 윤호일 극지연구소 부소장,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장, 진병

화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원장, 오세경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무총

장, 홍석하 월간 사람과 산 사장, 이동화 남경엔지니어링 대표, 남

청도 극해해양미래포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막식 인사말에서 윤석순 회장은 “극지연구사업의 시초가 됐

던 1985년 남극관측탐험 30주년을 기념하여 남극 연구사업과 극

지진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극지체험전

시회를 개최한다”면서 “남극관측탐험대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

년 만에 국가 숙원사업이었던 남극조약에 가입할 수 있었고, 3년 

후에는 세종기지를 만들었으며, 현재 남극에 상주기지 2개를 갖

고 있는 10번째 나라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 비하면 반

세기나 뒤늦게 남극에 진출했지만 지난 30년 동안에 비약적인 발

4

5

6

7

1 2015 극지체험전시회가 열린 국립해양박물관 전경.
2 유치원생들이 극지연구대원들이 남극의 대설원을 달렸을 때 사용한 스노우모빌을 타기 
위해 줄 서 있다.  3 보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빙하에서 즐기는 승강기 추락 체험.
4 30년 전 남극관측탐험대를 이끌었던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흥회장이 스노우모빌에 
앉아보며 감회에 젖어있다.  5 한국극지연구진흥회 이재홍 사무총장이 내빈들에게 
전시관을 안내하고 있다.  6 어린이들의 쉼터로 변한 조디악 보트.  
7 극지연구대원들이 남극에서 연구활동 시 착용하는 재킷을 입어보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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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거둔 것은 탐험대원이나 월동대원들과 같은 헌신적인 극지

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극지는 이제 지구환경의 변화와 과

학기술의 발달로 미지의 곳이 아니라 자원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벌이지는 개척지로, 극지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신나는 극지체험, 꽁꽁 놀이터와 극지마을

극지체험전시회는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열렸다. 관람객

들이 놀이를 통해 극지에 대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꽁꽁 놀이

터(극지사진전, 꽁꽁놀이터, 야외활동 소품, 펭귄마을 포토존, 화

상통화&이벤트존, 영상존)와 극지에 대한 좀 더 유익하고 깊이 있

는 정보를 제공하는 극지마을(가자! 남극으로, 한발 한발! 세상의 

끝에서 끝으로, 얼음 땡! 겨울왕국으로의 초대, 야호! 극지로 넓힌 

과학영토, 도전! 나도 극지연구대원, 극지야! 고마워)이다.

‘꽁꽁 놀이터’ 테마 전시실은 극지연구 대원들이 남극의 설원을 

달렸을 때 사용한 스노우모빌을 비롯해서 남극 바다를 질주한 조디

악 보트, 남극 원정 시 필요한 텐트, 혹한의 남극에서 월동대원들이 

입는 재킷 착용 체험, 모형 펭귄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펭귄

마을 포토존, 플래시 퍼즐 이벤트, 세종기지 대원과의 화상체험, 남

극세종과학기지 월동대원들에게 엽서 보내기 등의 코너로 꾸며졌

다. 이중 스노우모빌 포토존은 길게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어린이들

1

2

1 남극세종과학기지 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어린이들.  2 결빙방지물질 모의실험에 나선 미래의 극지연구대원들.  3 우리나라의 남극 진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 1985년 
남극에 첫발을 디뎠던 남극관측탐험대의 기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를 소개하고 있다.  4 1985년 남극관측탐험대가 사용한 카메라, 현미경 등의 남극 조사 장비.  
5 9월 18일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2015 극지체험전시회 개막식에서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흥회장(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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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대형화면을 통해 눈보라치는 남극의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영상존도 아이들의 눈길을 잡아챘다.

극지마을은 제일먼저 ‘가자! 남극으로’란 테마가 눈에 띄었다. 

대형패널을 통해 그간의 우리나라 극지진출 역사와 활동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1985년 남극관측탐험대가 남극에서 35일

간 머무르며 사용한 남극관측대 깃발, 탐험일기, 사진 등 기록물 

40여 점이 전시되었다.

우리나라 극지 활동 발자취가 한눈에…

우리나라가 남극에 첫발을 내디뎠던 1985년 11월 16일. 남극관측

탐험대를 이끈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윤석순 총재는 17명의 산악

인과 과학자들을 이끌고 남극에 도착했다. 당시 탐험대는 남극 최

고봉 빈슨메시프(해발 4,897m)를 한국 최초로 등정했으며, 기상

과 지질을 관측하고 돌아왔다. 

당시 남극관측탐험대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극지를 향한 커다란 

도약의 발판이 됐다. 1986년 남극조약 가입과 1988년 남극세종과

학기지 건설, 1989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 획득, 2009년 쇄

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위 획

득, 2014년 남극 대륙기지인 장보고과학기지 건설 등 극지 진출 

30년이 지난 오늘날 극지 선도국가로 거듭났다.

극지마을에서는 아울러 남극 풍경과 남극의 자연환경, 그리고 

동식물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남극 펭귄, 웨델해표, 남극대구, 바

다표범의 박제, 남극 산호류, 이끼류, 패류 표본과 남극에서 가져

온 다양한 운석(어드마이어운석, 철운석 어고우달, 콘드라이트, 

오데사 운석)과 화석도 전시됐다. 특히 미래의 극지연구대원이 되

어 직접 실험해보는 간접체험 코너가 인기를 끌었다. ‘북극식물 관

찰하기’ 코너에서는 현미경을 통해 북극권에서 자라는 이끼나 지

의류 등을 직접 관찰해볼 수 있었고, ‘결빙방지물질 모의실험’이나 

‘북극진동과 주변의 기온 변화’ 등의 코너에서도 흥미로운 관찰실

험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극지 인프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

다.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를 그대로 축소한 모형을 비롯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모형도 전시됐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남극관측탐험을 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남극조약에 가입하고 세종기지를 건설하

는 등 본격적인 남극 도전에 나섰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의 도전

과 역사를 한자리에서 배우고 체험하며,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깨

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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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의 극지 극지과학자가 들려주는 결빙방지단백질 이야기      |      에디터 강윤성

남극과 북극에는 꽁꽁 어는 추위에도 얼지 않고 유유히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다. 사람이라면 당장 동상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할 매서운 추위에도 이들

은 끄떡없이 살아간다. 영하의 바닷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도 있다. 다른 물고기들은 얼음이 둥둥 뜬 바다를 피해 모두 사라져 

버렸는데도 이들은 꿋꿋이 버티고 있다. 바로 결빙방지단백질을 몸 속에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 결빙방지단백질은 추운 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몸 

속의 혈액 또는 체액이 얼지 않도록 분비하는 단백질이다. 말 그대로 얼음

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단백질이다.

이 책은 이렇게 극지생물들이 추위를 견디고 얼음을 이겨내는 방식을 다루

고 있다. 극지생물이 추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큰 장애가 되는 물과 얼음

이 왜 그렇게 생명체에 필요한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극지생물들은 어떤 

삶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저자 김학준 부경대 교수는 극지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결빙방지단백

질의 발굴, 구조, 기능, 활용에 관해 연구했으며, 현재 결빙방지단백질과 저

온 효소 등 극지 유래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다. 강성호 교수는 극지연구소

의 극지해양환경연구부 부장으로 서북극해(베링해, 척치해, 동시베리아해, 

보포트해)와 남극해(로스해)를 중심으로 해양 환경변화와 활용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 왜 모든 생명체의 몸 안에는 물이 있는 걸까?

남극과 북극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다. 북극곰과 펭귄, 물개가 

언뜻 떠오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얼음 1밀리리터에 많게는 1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산다고 한다. 

물은 또한 우리가 늘 보는 것이지만 실은 아주 독특한 물질이다. 다른 물질

과 달리 고체보다 액체가 더 무겁다. 그래서 얼음은 물 위에 둥둥 뜨게 된

다. 우리는 늘 보는 것이라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지구상 대부분의 물질은 

물과 달리, 고체가 액체보다 무겁다.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큰 것

이다. 물이 우리 주위에 너무 흔해 익숙해서 다른 물질도 그럴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물은 밀도만 독특한 게 아니다. 

남극의 물고기는  
어떻게 얼지 않고  
헤엄칠 수 있을까?

사실 물은 생명 탄생의 비밀도 간직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물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극지생물만의 추위를 이겨내는 방식, 결빙방지단백질 

날이 추워져 주위의 물이 얼기 시작하면 생명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의 지질층이 굳어 뻣뻣해지거나 젤리같

이 엉겨버린다. 그러면 세포 안팎의 물질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된

다. 또 삼투현상으로 세포 안의 물이 빠져나가,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다 마

르게 된다. 온도가 내려가면 단백질도 변성이 일어나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추위에도 남극의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다. 너무 추워 

모든 물고기들이 죽거나 떠난 이 곳에서, 이 물고기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

까? 그들은 이런 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름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바로 결빙방지단백질을 만들어 몸 안에 얼음이 생기지 않게 한 

것이다. 섭씨 영하 1.9도의 바닷물에서도 얼지 않고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

기, 그 물고기에서 뽑아낸 단백질을 이제는 줄기세포와 혈액을 보존하는 무

독성 냉동보존제로 사용하려고 한창 연구 중이다.

김학준, 강성호 지음

지식노마드
168쪽/146x210mm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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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논술공모전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

각성과 극지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어 보람 있었고, 무엇보다

도 대기화학자의 꿈을 가진 저에게 과거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극지

연구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

실이 너무 기쁘고 꿈만 같습니다. 내년 북

극 체험을 통해 지구의 대기환경을 간직하

고 있는 타임캡슐인 빙하와 그곳의 생물들

을 연구할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6회 전국학생 극지논술공모전 결과

가 지난 12월 4일 발표됐다. 한국극지연구

진흥회가 주최하고 동아사이언스가 주관

한 이번 공모전 응모 편수는 1,058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중등부와 

고등부를 통합해 선정한 영예의 대상을 받은 학생은 경기과학고등

학교 한정현(2학년) 군.

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을 받은 한정현 군에게는 북극다산과학

기지 탐방 기회. 그리고 특별상(극지연구소장상) 수상자인 백선우 

군(전남과학고등학교 2학년)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정현 군은 ‘뜨거운 얼음, 북극의 열을 내리려면’이란 제목으로 

제출한 논술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부

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극지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의 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

히 한 군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환경지킴이가 됐다”

면서 “나와 우리 가족이 하고 있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뜨거워진 북극의 열을 낮추고 극지를 보

호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자기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제

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 군은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중 지구의 기

후변화 연구에 극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미래에 해야 할 대

처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논술공모전에 참

가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학문

에 정진하고 연구역량을 키워나가 인류에 

이바지하는 대기화학자가 되겠다”고 포부

를 밝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장순근 박사는 “출

제자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 자신

의 지식을 그에 알맞게 풀어놓아야 좋은 

논술이 된다”면서 “한정현 군은 풍부한 지

식과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지구환경 보

호를 위해 실천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극의 중요한 현상들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1)극지

와 기후변화 2)극지와 과학연구 3)극지진출과 산업 등 3개의 논제가 

제시됐다. 총 응모 작품 수는 1058편. 이 중 중등부와 고등부들 통합

해 대상 1명, 특별상 1명을 비롯해 고등부 23명(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 장려상 15명), 중등부 16명(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10명) 등 모두 41명의 응모 작품이 수상을 했다. 또한 학생들

의 논술을 지도한 우수교사들에 대한 시상과 

다수의 논술 응모 학교에 대한 시상으로 지도

교사상(7명)과 단체상(5교)이 주어졌다. 제6

회 전국학생 극지논술공모전 시상식은 12월 

18일 동아일보 광화문 사옥에서 열릴 예정이

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mini.itamtam.

co.kr/polar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Focus 제6회 전국학생 극지논술공모전      |      에디터 강윤성

“나와 가족의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극지를 보호하는 출발점”
대상 한정현 군은 북극 다산과학기지 체험, 특별상 백선우 군은 상금 200만원 주어져

한정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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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학생 극지논술공모전 대상작 원문      |      글 한정현(경기과학고등학교 2학년)

인간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를 방출시켜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었다. 온난화

는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조건을 변형시켰고 급격한 기

상이변이 최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기후변화를 수

천만 년 동안 조절해 온 곳이 남극과 북극의 극지역이며 지구의 기후

변화 연구에 극지의 구실은 매우 중요하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는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역마다 기후피드백 요

소들이 작동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후피드백이 가장 강력

하게 작동하는 지역에서 온도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지역이 북극이다. 금세기 들어 지구의 평균온도는 증가추세가 둔화

되고 있는데 반해 북극의 온난화는 급격히 진행되어 지구 평균온도 

상승보다 약 2~3배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극지의 기후변화

가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미래에 취할 대처방안

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극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들은 대기와 바다와 얼음의 상호작용으

로 만들어진다. 북극의 해빙은 햇빛의 대부분을 반사하는데 온난화

로 해빙이 녹아내리면서 햇빛이 바다에 더 많이 흡수되고 그 열이 바

닷물을 데우고 해빙을 더 많이 녹이게 되어 북극의 기온은 올라간다. 

북극의 해빙이 줄어들면 북극곰이나 바다코끼리 같은 야생동물들이 

터전을 잃는 수난 외에도 많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북극

해의 해빙은 1978년 이후 연평균 8%씩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로 

해빙이 녹는다면 2050년경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바닷

물은 온도와 염분의 차이로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해류는 지구전

체를 돌며 기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대륙으로 둘러싸인 북극

해는 북대서양과 북태평양 사이에 해류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북극의 그린란드에는 3,000m 넘는 얼음이 쌓여 생긴 대륙빙

상이 존재하는데, 이 그린란드 빙상은 북극해와 함께 북대서양의 심

층수 생성과 순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북극해의 해빙으로 바닷물의 염도

가 감소해 밀도가 점점 낮아져 해수의 흐름이 더뎌지면 기후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도가 높은 북극해 지역의 염분이 낮아지면 적

도로 내려가는 한류가 끊어지면서 한류와 난류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해류를 타고 진행되는 열교환도 멈춰 

위도가 높은 지역이 난류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빙하기가 생겨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북극권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 밑이나 영구동토의 표층도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되어 메탄가

스가 방출되어 대기 중에 매탄농도를 높일 수 있다. 메탄은 이산화탄

소보다도 온실가스효과가 25배나 강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나아가 바다의 산성화를 일으켜 바다생물은 물

론 육상생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 북

극지역의 거의 모든 산지빙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스위

스의 산지빙하는 1/3까지 줄었고 1960년대 이후 북반구 극지방의 눈 

두께가 10%나 감소하고 있으며, 호수와 강의 연중 얼음으로 덮이는 

기간이 약 2주나 짧아졌고, 해수면은 평균 10~20cm 높아졌다. 여름

철 물을 보관하는 빙하가 줄어들면서 주변 지역의 농업에 영향을 미

치게 되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남극 또한 지역에 따라 빠른 속도로 해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적인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 만약 해수면이 크게 상승할 경우 많은 

나라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

용하는 물을 오염시킬 것이고 식량과 집을 찾아나서는 대규모 인구

의 이주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정치 불안의 촉매로 작

용해 유럽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경우처럼 대규

모 난민이 생겨날 것이다. 기후난민은 정치적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

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북극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겨

울철 매서운 한파가 몰아칠 때 일기예보에서는 북극의 차가운 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극지의 상공에는 차가운 공기에서 비롯된 거대

한 저기압덩어리 주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소용돌이치는 극소

뜨거운 얼음, 
북극의 열을 내리려면

논제: 극지 기후변화와 그 영향, 극지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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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돌이가 항상 꿈틀대고 있다. 이 소용돌이는 변화가 매우 심하며 우

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의 기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북극 해빙이 많이 녹으면 엄청난 수증기와 열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 북극지역의 소용돌이가 변하면서 북극상공의 제트기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극 소용돌이는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북극의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약화된 제트기류로 찬 공기가 특정지역

으로 남하하기 쉬운 조건으로 만들어진다. 제트기류의 작은 변동에

도 날씨가 크게 바뀔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제트기류의 영향

을 많이 받아 이런 북극의 급격한 변화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지

역이어서 겨울철에 한파가 몰아치는 것이며 서유럽과 북미 등 북반

구 각지에서 나타나는 잦은 한파와 폭설도 마찬가지이다. 극지의 온

난화로 극소용돌이가 약화되는 경향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며, 빈

번하게 발생하는 한파와 폭설은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겨울철 한파는 사람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준다. 체내혈관이 수축

하고 혈액순환의 저하가 이루어져 만성순환기 질환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으

며 면역반응억제로 인해 각종 호흡기감염증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노인, 영세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력사용량을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가능에너

지’의 연구, 개발을 위한 과학적 노력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우

리나라는 겨울철 혹독한 한파에 더해 폭설까지 겹치면서 교통이 마

비되는 등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최근 10년간 폭설에 따른 피해는 

연평균 1,7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

해 피해액 중 홍수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한다. 현재는 강원, 충청 

일부지역이 폭설에 취약하지만 더 빈번해지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이 확대될 것이다. 지역별로 폭설취약특성을 고

려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의 열을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낭비에 관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내가 환

경에 대한 관심으로 대기화학자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참가했던 환경청 주최 ‘푸른 하늘 지킴이’ 수기공

모전이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우

리 집에서 발생하는 탄소가스의 양을 조사하면서 이산화탄소의 주된 

배출원은 에너지와 교통 분야이며 가정에서도 배출량의 15%를 기여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환경지킴이가 되기로 결심했

고 어머니는 환경친화상품 구매, 세탁횟수 줄이기 등의 노력을 하셨

으며 아버지는 자가용대신 통근버스를 이용하셨고 나는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환경에 관한 관심을 갖고 수많은 활

동에 참여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나는 연구중심고등학교에 진학해 지구환경

을 지킬 꼬마과학자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장차 북극지역의 기

온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는 꿈을 가

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모전이나 전시회 등을 통해 연구동기를 부여

해주거나 교육을 통해 그 중요성을 알리는 일은 개개인이 기후보호

에 어떻게 이바지하여 궁극적으로 소중한 극지를 보호하기 위해 고

민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다. 

지구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자연의 재해를 예방하려면 극지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극의 다산과학기지와 남극의 세

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남북극 현장연구를 하고 있고 쇄빙

선을 이용해 북극해해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고기후환경변화에 관

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극지과학기지를 

6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과거 속에서 우리

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극지연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창의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중요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 인간은 진정으로 원하면 매우 창조적일 수 있다. 동기유발을 

위한 탐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적인 과학적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지구환경에 관심을 갖고 

과학도의 꿈을 키우게 된다면 우리나라 극지연구의 미래는 밝을 것

이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확연히 줄이지 않는 한 극지의 온난화 현상은 미

래에도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고효율, 저탄소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기후산업육성을 통해 지구환경 문제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

다. 그리고 개인은 기후보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

동해야 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환경보호에 해당하는지를 확

인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결된 국민은 아주 큰 힘을 가진다. 나

와 우리 가족이 하고 있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뜨거워진 북극의 열을 낮추고 극지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극지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만큼 우리의 삶의 터전도 점점 잠기게 된다. 건강한 모습으로 새하얀 

북극의 얼음벌판 위를 달리는 북극곰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들이 사

라지면 우리도 사라질 것이다. 미래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오늘

날 우리는 미래의 기후를 결정짓는 갈림길에 서있다. 오늘을 사는 모

든 사람들의 통찰력 있고 책임감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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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권 중앙해령에서 건진  
뜨거운 기적

국내 연구진 박숭현 박사팀, 남극권 중앙해령에서  
세계 최초 신종 생명체 발견

학계의 과학적 인증과정을 거쳐 지난 8월 21일자로 언론에 공식 보

도된 ‘남극권 중앙해령 세계 최초 열수 분출구 발견’의 중심에는 국

내 연구진인 극지연구소 박숭현 박사팀이 있다. 박숭현 박사팀은 

미국 해양대기청과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원용진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번 성과를 이뤄냈으며 국제 학술지 ‘Geochemistry, 

Geophysics, Geosystems’ 8월호에 관련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남극 대륙이라 하면 대개 얼음으로 덮여 있는 차가운 대륙을 연상

하기 마련이다. 그 생각은 대체로 옳지만 남극 대륙이 반드시 차가

운 것만은 아니다. 남극 로스섬의 미국 맥머도기지 주변 에레버스

산은 아직도 활동 중인 활화산이며 한국의 장보고기지가 있는 테라

노바 베이 근처 멜버른산도 정상 부근에서 가스가 분출되고 있는 활

화산이다. 남극 반도에 있는 디셉션섬도 최근 활동한 적이 있는 활

화산. 남극 대륙의 빙원 아래에는 아직 인류가 감지하지 못한 수많

은 활화산이 있다. 

활화산이라 하면 대개 격렬한 폭발을 상상하지만 이러한 화산은 

전체 화산의 0.1%도 되지 않는다. 99%이상의 화산이 우리가 감지

하지 못하는 사이 깊은 바다의 심연에서 조용히 일어난다. 심지어 

이 활화산들은 남극 화산 활동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

실. 남극 대륙이 어마어마한 활화산 산맥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상상이나 될까? 

중앙해령으로 둘러싸인 남극 대륙(붉은색 지역의 
가운데 검은 부분이 중앙해령 중심축).



 2015 FALL & WINTER  41

열수는 귀중한 생명의 근원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중앙해령은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

는 통로로서 5m를 넘나드는 거친 파고와 해황(海況) 탓에 선진국들의 연구진

조차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비밀의 지대였다. 그러나 연구진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남극 해저에 새로운 길을 개척, 2,000m 심해를 탐사한 결과 

신종 생명체를 채취했다. 그리고 열수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이 흡사 안

개 낀 것 같은 상태가 되는 모습에 착안해 해당 지대를 ‘무진(霧津)’이라 이름 

붙였다. 김승옥 작가의 단편소설 ‘무진기행’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남극권 중앙해령에서 분출되는 열수에는 다양한 광물질이 용해돼 있어 태

양에너지가 닿지 않는 심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육

상 및 해양 생태계와는 다른 심해 생태계를 형성케 한다. 열수는 심해 생명체

들에게는 귀중한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터전인 셈이다. 심해 생명체들은 태

양열에 주로 의존하는 지표상의 생명체들과는 매우 다른 종이며 지표상의 생

명체들과 큰 상호작용 없이 독자적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간다. 

연구진이 이번 남극권 중앙해령 탐사를 통해 발견한 신종 생명체는 ‘키와 

게( , 속 게)’와 ‘일곱 다리 불가사리( , 속 불가사리)’. 심해 한가운

데는 햇빛이 통과하지 않는다. 햇빛이 통과하는 깊이가 해수면 아래 200m가 

될까? 즉 태양에너지가 닿지 않는 바다 밑 세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

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먹이사슬이 이뤄진다니? 

2,000m나 되는 심해에 생명체가 산다니?

연구진의 탐사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첫 번

째 탐사는 2011년 3월 4일간, 두 번째 탐사는 같은 해 12월 4일간, 세 번째 탐

1

2 3

1 소형 열수 탐지기 부착.
2 연구원들이 남극 중앙해령 지형도를 작성하고 
특성에 관해 토의 중이다.
3 첫 열수 분출 신호를 포착하고 기뻐하는 연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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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2013년 2월 8일간. 첫 번째 탐사 때 심해에서 열수 분출구로 추정되는 지

대를 발견했다면, 두 번째 탐사 중 해당 지대의 온도와 탁도(濁度)를 측정함과 

동시에 보다 정밀한 지형도를 제작하고 열수 분출의 증거들을 발견했다. 그리

고 대망의 세 번째 탐사 과정에서 드디어 신종 생명체를 확보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탐사 당시 열수 발견으로 인해 생명체가 자생할지도 모

른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고, 두 번째 탐사 당시 이에 대한 더욱 정밀한 증

거 확보를 위해 지형도를 만든 셈이며, 세 번째 탐사 당시 그 증거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진의 성과는 악조건의 기상 상황 탓에 결코 넉넉할 수 없

었던 해상 위에서의 탐사 기간 중 얻어냈다는 점에서 국제 연구사회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 

내년 초 4차 탐사 추진 계획

연구진은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고루 섞여 총 2교대로 구성, 16시간 연구하고 

8시간 자는 식으로 주어진 시간을 알뜰하게 운용했다. 이 연구에 흥미를 갖고 

자비를 들여 참여한 외국 연구원도 현재 2명. 모든 연구가 처음부터 순차적으

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가장 막막했던 첫 번째 탐사 중에는 기상 악화 때문에 

한국을 떠난 이래 무려 40일간 남극 대륙 주변을 이동하며 기회를 봐야 했다. 

하지만 열수 분출구가 분포할 것으로 추측되는 지대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1

2

3

1 드렛지로 채취한 시료들.
2 드렛지를 활용한 시료 
채취 모습.
3 락코아로 채취한 
중앙해령 암석 시료.
4 열수 생물인 일곱 다리 
불가사리.
5 열수 생물인 키와 게.
6 드렛지로 채취한 
중앙해령 현무암.
7 유리질 표면을 가진 
중앙해령 현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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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탐사 기간에는 다행히 하늘이 도와 기상 상태가 좋았다. 

“온도와 탁도가 높을수록 지형도의 붉은색이 짙게 표시됩니다. 그곳에 열수

가 흐른다는 이야기지요. 음파를 쏘아 얻어 낸 결과물입니다. 이어 분출구로 

예상되는 곳에 무인 잠수정을 넣을 것입니다. 그 깊이가 2,000m나 됩니다.” 

중앙해령은 대규모의 해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며 그중 남극권 중앙

해령은 세계에서 가장 거친 바다 중 하나다. 당연히 세계 어떠한 탐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던 곳. 이곳에 대한 접근은 그동안 공백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런

데 어떻게 선진국들의 연구진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해냈을

까? 남극권 중앙해령으로의 접근을 도운 데는 ‘장보고기지’의 역할이 크다. 

“다른 연구 기지에 비해 장보고기지가 가깝거든요. 이 기지가 있었기에 오

고가는 중 아라온호가 남극권 중앙해령을 지날 수 있었고 탐사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던 거지요. 저위도 지방에 분포하는 대서양 중앙해령, 태평양 중앙해

령, 인도양 중앙해령 등에 관한 국제적 탐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데 반해 남극

권 중앙해령이 그동안 원시의 바다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지리적 접근

성의 이유가 큽니다.” 

탐사된 지대의 비율은 전체 중앙해령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다고 한다. 연

구진은 이번 성과를 기점으로 향후 저위도 중앙해령과 구분되는 또 다른 남극

권만의 열수 생태계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테면 해당 지대에 직접 무인 잠수정을 넣은 뒤 열수가 어떻게 분출하

는지 확인한 뒤 분출한 열수의 성분을 분석하고 해당 생물체를 채취하는 등의 

후속 작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의 증거들만 건진 상황이에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습니다. 내년 초 다음 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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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      에디터 김규영  사진제공 극지연구소

“현재 ‘환북극권 동토층 환경변화 이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극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 캠브리지 

베이에 주로 가고 다산기지가 있는 노르웨이에도 가곤 하죠. 북극

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인접한 나라의 북극권으로 가서 연구를 하

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린란드와 러시아 쪽도 연구를 위해 진출할 

계획입니다.”

극지연구소 남성진 연구원은 1년에 2~3번씩 극지로 출장을 간

다. 한 번 출장 갈 때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반이니 한해에 매번 3

개월가량 극지에 거주하는 셈이다. 주된 업무는 북극 영구동토층의 

토양 채집과 조사를 통한 토양, 미생물 연구다. 원활한 연구를 위해 

극지는 주로 여름철에만 찾게 되고 그렇게 몇 번 출장을 가다보면 

그의 대부분 여름날은 북극에서 보내게 된다.

“좋게 생각해서 더운 여름날 북극으로 피서 간다고 생각해요. 예

  극지연구소 북극환경·자원연구센터 연구원 남성진

“환북극권 동토층이  
 저의 연구현장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2년 전 결혼한 후부터는 집사람이 조금 

걱정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아무래도 그때 

되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도 현장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는 잘 돼

서 다행이에요.”

시행착오 끝에 동토층 시추 기술 습득

북극 지역은 온도가 낮다. 수명이 다한 식물이나 동물의 사체가 토

양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는데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분

해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그렇게 북극권 영구동토층에는 분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의 토양이 층층이 쌓이게 된다. 연구원들은 시추 

작업을 통해 그런 동토층의 토양을 채취해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를 시작한 처음 1,2년은 시추 작업이 대부분 실패했어요. 처

음에는 땅을 그냥 파면되겠지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딱딱하

더라고요. 이후 전문기계를 구입하고 알래스카 외국 연구팀에 합류

해 시추 기술을 배운 후에야 동토층 시추 시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

습니다. 시행착오를 제법 겪은 셈이죠.”

1

사진 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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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래스카 출장의 경우 현지 생활은 보통 아침 8~9시에 시

작된다. 숙소에서 연구 현장으로 이동해야하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먼 편이라 2시간가량 걸려 11시쯤에야 도착한다. 다음에 업무 준비

를 하고, 점심 먹고 12~1시에 시작한 업무는 저녁 8~9시까지 이어

진다. 백야 덕분에 밤 늦은 시간에도 세상은 훤하다. 그리고 다시 2

시간을 운전해 숙소로 돌아오면 하루 일과가 끝난다.

“현지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면 야생동물들을 자주 보게 됩

니다. 그리즐리라고도 하는 알래스카 회색 곰도 종종 만나고요. 재

밌고 신기한데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휴대하고 

다니죠. 툰드라지대에는 모기들이 구름처럼 한가득 몰려다닙니다. 

때문에 조금 괴롭기도 하고요, 식사는 전부 현지식으로 조달하는데 

나중에 되면 먹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 때도 있죠. 한 달 내내 햄버

거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극지연구는 실험실에 앉아 오로지 연구에 몰두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다. 우선 노르웨이에 있는 다산기지를 제

외하고는 정해진 실험실이 없다. 따라서 연구 현장까지 이동하고 

숙식할 방편을 마련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행기 편 예약

과 현지 숙소를 구하고 동선을 고려해 차량도 렌트해야 한다. 떠나

기 전 실험 장비들이 담긴 화물 수송도 미리 해야 한다. 아무것도 없

는 백지에서 연구를 하기 위한 적합한 틀을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인 

것이니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 아니 언 땅에 헤딩인 셈이다. 남성진 

연구원은 연구 외에도 이런 지원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

현장과 연구진을 잇는 교두보 역할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매년 가다보니 그쪽 동네, 현장에 대한 노하

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들이 앞으로 극지를 찾

을 연구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현장에서 마을 사람들

과 교류하고 그곳의 역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고 공부

하고 있습니다. 견문을 넓히는 느낌이랄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연

구 말고도 다른 연구원들의 실험과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지원팀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극지를 더 자주 찾게 되네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연구를 하기 위한 적합한 틀을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인 것이니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 
아니 언 땅에 헤딩인 셈이다. 남성진 연구원은 연구 외에도 
이런 지원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

남성진 연구원의 서포터 역할은 극지를 찾는 연구원들에게 두루 

필요한 것이기에 보통 1년에 한번 극지를 찾는 다른 연구원들과 다

르게 그는 두세 번 이상 잦은 출장을 간다. 그래서 남 연구원의 1년 

스케줄은 크게 3단계로 나뉘게 된다. 3~6월은 장비를 보내고 숙소

와 차량 등을 예약하고 연구·과제를 정하고 준비하는 출장 준비기

간, 6~8월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토양과 미생물 채집 등 연구를 한

다. 한국에 돌아온 나머지 9~2월은 채집해온 북극 토양과 미생물

을 분석, 연구하고 논문작업 등을 진행한다.

“애초에 제가 극지에 이렇게 자주 가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본래 호수 생태학 연구를 하고 있었고 영구동토층이라

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극지연구소와 

연이 닿아 지금껏 열심히 북극을 오가고 있네요. 누구나 그랬듯이 

처음에 극지에 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허둥지둥한 것 같

아요. 예전보다 지금이 점점 연구 환경이 좋아졌듯이 앞으로도 극

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환경과 역사, 사람과 같은 폭넓은 이해

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0년 이래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환북극권 동토층 환경변

화 이해’ 과제가 진행되어 왔다. 매년 극지를 찾을수록 경험은 쌓여

갔고 따라서 극지에서의 연구는 점점 수월해지고 있다. 채취한 토

양을 호텔방으로 가져와 실험, 연구하던 초기 여건도 미국의 알래

스카 연구실 대여로 개선되었다. 곧 캐나다에서도 현지 연구소 실

험실과 계약할 것이고 러시아와 그린란드로 연구영역도 확대될 것

이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되면 연구원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북극

권 동토층을 향해 다시 떠날 것이다.

2

3

1 알래스카 배로우에서 NGEE팀의 
영구동토층 시추 작업에 참여해 
기술 노하우를 배웠다.
2 알래스카 카운실 영구동토층에서 
시추 작업 중인 연구원들.
3 그린란드 자켄버그에서 토양시료 
채집 중인 남성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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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      에디터 양승주  사진제공 장보고과학기지 제2차 월동연구대

“2013년도 봄 어느 날 ‘남극기지 안전대원 모집’이라는 특이한 제목

의 공문서가 직장 업무 네트워크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설릀고 남극에 대한 호기심

과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장보고과학기지 안전담당 황성욱(40세) 대원이 처음으로 남극에

서의 임무를 꿈꾸게 된 시점이었다. 황성욱 대원은 장보고기지로 

오기 전 약 10년 동안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근무했다. 소방서 현

장과 소방본부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2년, 구급대원으로 7년, 안전

교육과 구급행정 담당자로 2년 정도를 일했다.

남극에서도 오지 중의 오지, 장보고기지의 안전 담당

장보고과학기지(이하 장보고기지) 안전대원은 5년 이상의 현장경

력과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전국의 119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선발된다. 국민안전처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소방공무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한 20명 정도

의 지원자에 대한 면접전형을 실시해 3명이 극지연구소로 추천된

다. 극지연구소는 추천받은 3명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을 한 번 더 

실시하고 1명을 선발한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정밀신체검사와 

1~2주간의 극지적응훈련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최종선발 합격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11월 20일에 장보고기지 제2차 월동연구대 안전담

당 대원으로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리틀턴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탑승 후 일

주일간의 남극항해를 거쳐 12월 6일 장보고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장보고기지 안전담당 대원은 국민안전처에 의한 파견형태로 남

극에서 약 1년간 근무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성욱 대원은 한국으로 

귀국하면 다시 원 소속인 경상남도 소방본부로 출근하게 된다.

장보고과학기지 안전담당 대원 황성욱

극지 안전의 최전선을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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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기지는 남위 74도 37분, 동경 164도 12분으로 동남극 빅토

리아랜드 테라노바만 연안에 위치해 있다. 기지 앞 테라노바만 바다

는 2월말부터 다음해 1월까지 얼어붙는다. 1년에 1~2개월 정도만 녹

아서 보트 운행이 가능할 정도다. 연평균 기온은 2014년 기준으로 영

하 14.4도, 최저기온은 영화 35.8도다.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12,750km, 가장 가까운 문명세계인 뉴질랜드와는 3,200km, 우리나

라의 또 다른 남극기지인 세종과학기지와는 4,500km, 그리고 가장 가

까운 남극 월동기지인 미국 맥머도기지와는 350km나 떨어져 있다.

1년 동안 겨울나기 위해선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

“하계 때는 기지 앞바다 해빙 위에 펭귄과 해표가 서식하는데요. 동

계가 되면 바다도 모두 얼고 기온이 너무 내려가서 동물들도 이곳보

다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사실상 동계 때는 우리 월동대

원 말고는 움직이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는 곳이 됩니다.”

장보고기지에서 안전담당 대원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는 추세

다. 영하 35도의 캄캄한 낮이 계속되는가 하면 4월부터 8월까지 110

일간 계속되는 극야(polar night)에 바람까지 부는 날이면 아무리 

좋은 기능성 활동복도 소용이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활동에 

따르는 안전사고 위험이 한국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다. 게다가 장보고기지는 남극대륙에서도 오지에 위치해 주변 기지

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약 10km 거리에 이탈리아 마리오주켈리기

지가 있지만 하계에만 운영되고, 1km 거리의 독일 곤드와나기지는 

3~4년에 한 번 역시 하계에만 운영된다. 그래서 겨울에 화재나 심

각한 외상 사고가 발생하면 도움이나 복구를 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지에는 외과전문의부터 119구급대원까지 현장경

험이 많은 안전대원이 꼭 필요하다.

황성욱 안전담당 대원이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은 ‘사고예방활동’이

다. 매일 시설물 안전점검, 격주로 안전점검반에 의한 합동안전점

검을 하고,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엔 안전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

는 ‘안전의 날’도 운영한다.

“장보고기지 안전담당 대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자체 소방

대의 소방 교육과 훈련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일입니다. 화재진압

은 팀워크와 체력, 그리고 숙달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 장

보고 기지의 자체 소방대원들은 매월 소방교육과 숙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11월 3차 월동대가 오기 전, 마지막 소방훈련이 지난 10

월 14일에 있었는데, 지난 1월부터 10번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서인

지 자연스럽게 각자 맡은 역할을 빠르게 수행하고, 화재를 진압하

는 자체 소방대원들을 보면서 안전담당 대원으로서 뿌듯하고 고마

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황성욱 대원은 남극 장보고기지의 대원들과 같은 미래의 

탐험가가 될 학생들에게 조언을 남겼다.

“사실 저는 이곳 장보고기지 월동대원으로 오기 전까지 남극기지

에는 연구원들만 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과학기지니까요. 하지만 

남극기지에는 저와 같은 소방관뿐만 아니라 요리사, 전기 전문가, 

발전기 전문가, 기계설비 전문가와 같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역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꿈을 갖고 

도전해나가다 보면 이곳 남극 장보고기지 월동대원으로도 오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황 대원은 “남극장보고기지 근무를 지원하고 응원해

준 사랑하는 아내 김명점, 딸 황주언, 황주경에게 고맙고 사랑한다

는 말을 지면을 통해 꼭 전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장보고기지에서 안전담당 대원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는 추세다. 영하 35도의 캄캄한 낮(?)이 계속되는가  
하면 4월부터 8월까지 110일간 계속되는 극야(polar night)에
바람까지 부는 날이면 아무리 좋은 기능성 활동복도
소용이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활동에 따르는 안전사고
위험이 한국에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다. 

1 장보고기지 내에서 
소방교육을 진행 중인 황성욱 
대원.
2 야외에서 소방훈련 중인 
장보고기지 대원들. 대원들은 
사고에 대비해 스스로가 
소방대원이 되어야 한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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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기지이야기 생물연구대원의 현장 연구      |      글 사진 김덕규 세종과학기지 제28차 월동연구대원(생물)

남극의 푸른 요정, 이끼의 비밀을 밝혀라

가오리처럼 생긴 남극대륙의 서쪽에는 꼬리 모양으로 돌출해 있는 남극반도와 나란히 있

는 남쉐틀랜드 군도(South Shetland Islands)가 있다. 세종과학기지는 남쉐틀랜드 군도 내 

킹조지섬에서 빙하를 양쪽 옆에 끼고 있는 바톤반도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일반 사람들은 

나무 한 그루 없이 빙하와 눈으로 뒤덮인 하얀색 자연환경을 떠올리겠지만, 남극의 하계기

간(12월~3월) 동안에는 기지 주변에 초록과 연둣빛의 이끼류와 현화식물(꽃을 피워 씨앗

으로 번식하는 식물), 그리고 갈색과 회색의 지의류(곰팡이와 광합성 조류의 공생체 식물) 

군락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곳 킹조지섬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식물의 성장도

와 분포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생태계 변화

가 기후·환경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

이 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세종기지 주변에 73종의 이끼류 서식

기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인 이끼류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

1

2

고 있는데, 특히 일부 이끼류는 남극의 극

한 환경에서도 서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강

한 환경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

은 2000년에 킹조지섬에서 73종의 이끼

류를 보고하였고, 2007년에는 기지 주변

에 46종의 이끼류가 서식하고 있음을 보

고하였다.

온대지방과 비교했을 때, 

남극에는 나무나 현화식

물이 아닌 이끼류가 육

상의 1차 생산자로서 생

산력이나 생물량 측면에

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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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1 2015년 3월, 기지 체육관동 뒤편 
이끼류 서식지 모습. 초록색의 카펫 
모양을 닮은 낫깃털이끼(Sanionia 

uncinata)가 서식하고 있다.
2 깊은 눈 속에서도 파란 잎을 간직하고 
있는 산솔이끼(Polytrichastrum alpinum).

3 바톤 반도(Barton Peninsula) 내 
세종과학기지와 뒤편 가야봉의 지도상 

위치. 
4 2015년 10월, 세종과학기지에서 

바라본 마리안 소만 빙하.
5 남극의 하계시즌에는 해안가의 

푹신푹신한 이끼류 서식지에서 쉬고 
있는 남극물개를 자주 볼 수 있다.

3

한 이끼류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무기물을 흡수하여 고농도로 체내

에 축적한다. 이렇게 축적된 양분은 이끼류가 죽게 되면 토양 미생

물에 의해 저분자량 물질로 분해되어 주변 식생의 생장에 큰 도움

을 주게 되므로, 남극의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즉, 영양소 

순환)을 담당하고 있다. 이끼류는 수분의 대부분을 잃어도 죽지 않

으며, 환경이 회복되면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체내 세포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서 남극처럼 매우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다.

남극의 하계기간 동안 이끼류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생리적 변화와 

환경저항성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생장 

조건이 매우 열악한 동계기간(4~11월)에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모든 생물

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용한 유전자들을 이용하여 서식 환경

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환경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유전자

를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극 현장에서 이끼류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온도, 햇빛, 수분 등)에 적응하며 살

아가는 1년 동안에 이들의 유전자 발현과 생체 내 생리활성물질의 변화를 관찰한다면, 이를 

통해 남극 육상생태계의 1차 생산자인 이끼류의 생존 전략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지 주변을 걷다보면 다양한 종류의 이끼류와 지의류가 밀집해서 자라면서 카펫처럼 푹

신푹신한 식물 매트층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매트층 밑에는 진한갈색의 토양이 약 20cm 깊

이로 형성되어 있다. 죽은 식물체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 중에 형성되는 복잡한 구

조의 검은색 토양 유기물(전문용어로는 부식질이라 함)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토양 유

기물은 육상 생물권 내 주요 탄소 저장원인 동시에 과량의 미량 무기물질을 포함하므로 미

생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제공하고 성장을 유도하는 등 매우 복잡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킹조지섬에는 고등 식물

체가 없고 기껏해야 2종의 현화식물(남극좀새풀과 남극개미자리)만이 존재하므로, 이곳 토

양 유기물 대부분은 죽은 이끼류와 지의류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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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3월, 가야봉 정상 부근 식생과
 토양 유기물이 풍부한 평지 모습.

2 가야봉 정상 부근에서 1년간 매달 
현장조사와 토양시료 샘플링을 수행한 필자.

1

2

필자는 2012년 하계연구대원으로 기지를 방문해서 바톤반

도 내 식생과 토양을 조사하던 중에, 기지 뒤편 가야봉 정상 근처에서 지의류와 이끼류가 

넓게 퍼져 있으며 바톤반도 내 식물종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는 평지를 발견하였다. 

2013년에는 가야봉 유기물 토양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코즘(Microcosm, 자연생태계의 반

응과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실 내에 인위적으로 단순하게 만든 유사 생태계)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배양기 온도를 5℃에서 8℃로 상승시켰을 때 토양 내 유기물의 함량과 구조

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다.

온도 증가에 따른 토양 미생물의 분해활성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하였지만, 실

험실 안에서 실시한 현장모사실험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자연생태계에서는 기온 

이외에 다양한 환경인자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현장 야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끼의 저온성장 유전자 밝히면 농작물 재배에 큰 도움

시료채취와 같은 연구방법과 결과해석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2015년 28차 월동연구대

에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은 생물대원으로서 남극을 세 번째 방문하여 1년간 현장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야봉에 유기물 토양 샘플링을 위한 사이트를 선정하고, 지하 5cm 부근

에 자동 온도 기록 장치를 설치하여 매일 토양의 온도변화를 기록하는 동시에, 매월 토양

을 0~10cm 깊이에서 채취하여 영하 76℃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

기지 주변 이끼류 서식 지역에서는 매월 환경변화를 기록하면서 이끼류를 채집하고, 유

전자와 생리활성물질 추출용 조직을 초저온냉동보관하고 있다. 하계시즌 현장연구는 비

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동계시즌에는 어려운 상황을 자주 겪게 된다. 야외로 나갈 때에는 

두꺼운 옷과 장갑, 고글 등을 착용하지만, 세차게 불어오는 남극의 차가운 겨울바람은 오

래 견디기 어렵다. 또한 연구현장에는 많은 눈이 쌓이기 때문에 스노우모빌을 이용하여 샘

플링 장소까지 이동하고, 쌓이고 다져진 

눈을 삽과 빗자루를 이용해서 제거한 후

에는 망치와 정을 이용해서 바위처럼 단

단하게 얼어붙은 토양과 이끼류를 떼어

낸다. 

1년의 현장연구를 통해서 어렵게 확

보한 시료는 기지에 냉동보관하고 있

다가 2016년 냉동컨테이너에 실어 

안정된 상태로 극지연구소로 운반할 예

정이다. 연구소에서는 시료 속에서 토양 

유기물 구조와 양의 변화를 조사하고 토

양 미생물군집의 변화를 조사하여, 시기

별 유기물의 양적·질적 변화와 미생물군

집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할 계획이다.

미생물의 분해 작용으로 인해 토양 유

기물로부터 생산되는 다양한 유기물질은 

식물의 생장, 식생 천이, 토양 미소생태계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필

자의 현장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

는 지구의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남극 자

연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끼류가 남극의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

는 적응기작을 규명하기 위해 유전자 발

현과 생체 내 생리활성물질의 변화를 조

사할 예정이다. 남극의 이끼류가 결빙환

경에 적응하기 위해 무슨 유전자를 얼마

만큼 사용하는 가를 알게 되면, 이들의 저

온환경 적응기작을 유전자 측면에서 밝힐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고, 나아가 냉해피

해가 적거나 저온에서도 성장이 빠른 작

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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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기지 이야기 대원들의 연구 및 여가 활동      |      글 사진 장재원 제2차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원(통신)

우리들의 극지는 뜨겁다

남극대륙의 축제 동지
남극의 계절은 대한민국과 반대로 간다. 한반도가 낮이 

가장 긴 하지(夏至)를 맞을 때 남극은 밤이 가장 긴 동지

(冬至)를 맞는다. 동지에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이하 장

보고기지)는 해가 뜨지 않고 어둠만 지속되는 극야(極

夜·polar night) 기간을 보낸다. 남극의 동지는 극한의 

월동 기간 중 절반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남극권에 있는 모든 기지가 이 기간 동안 ‘남극

에서의 월동 기간 절반을 무사히 보냈으며, 앞으로 남은 

월동 기간도 안전하고 알차게 보내자는 의미’로 나름의 

축제를 개최한다. 모든 걸 내려놓고 파티를 즐기는 이날

만큼은 각국의 남극기지에서 동지 축하카드를 특색 있

게 만들어 서로를 축하해준다. 장보고기지도 이메일로 

많은 동지 축하카드를 받았고, 그 답례로 정성껏 만든 

동지 축하카드를 각 국 기지에 보냈다.

나라별 기지에서 만든 동지 축하카드에는 그 나라 사

람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추운 기온에도 야외 풀

장 안에서 축배를 드는 노르웨이 트롤기지의 대원들과 

거대한 수송기가 활주로에 내리는 장면에 월동대원들

의 사진을 담은 미국 맥머도기지까지 다양한 연출로 동

지 카드 안에 축제의 의미를 담아낸다. 장보고기지는 기

지 위에 펼쳐진 오로라 배경에 각 대원들의 업무 특성을 

나타내는 소품으로 우리 기지만의 개성을 표현했다. 동

지 축하카드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나라의 대원들이 국

적을 떠나 친구로서 소통한다는 점은 남극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다.

세계 각국 
남극기지의 동지 

기념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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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장보고 남극 올림픽 개최
세종과학기지는 킹조지섬에 위치한 각국 기지 대원들

이 모이는 남극 올림픽에 참가한다. 남극 올림픽을 통해 

다양한 운동 종목으로 경쟁도 하고, 교류 협력의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장보고기지 주변엔 월동기간 중에 교류

할 수 있는 타국 기지가 없다. 장보고기지에서 1km 거

리에 위치한 독일 곤드와나 캠프는 3~4년에 한 번 하계 

시즌에만 운영된다. 또한 약 10km 떨어진 이탈리아 마

리오주켈리 기지 역시 하계 시즌에만 운영된다. 장보고

기지처럼 월동 기간에도 운영하는 기지는 미국 맥머도

기지와 뉴질랜드 스콧기지가 있는데, 장보고기지에서 

약 350km 떨어져있어 월동기간 뿐 아니라 하계기간에

도 교류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거리상 교류가 힘들기 때문에 장보고기지는 우

리 대원들만의 특별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진다. 일명 ‘장

보고 올림픽’이다. 장보고기지 16명의 대원을 3개 팀으

로 나누어서 팀별 나라를 선정하고, 각 나라별 소개도 하

며, 2주 동안 올림픽 축제를 개최한다. 외부 기온이 영하 

30~35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로 외부 활동이 어렵기 때

문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로만 경기를 치른다.

하루 업무를 1시간 일찍 시작해 1시간 일찍 종료하고 

나면 오후 5시부터 장보고 올림픽 게임이 시작된다. 윷

놀이, 볼링, 배탁(배구+탁구), 체력장, 골프 등 많은 경기

가 펼쳐진다. 그날그날 점수를 채점하여 자체 제작한 금·

은·동 메달이 수여되고, 메달 외에도 각 대원들이 비밀리

에 준비한 경품도 그날의 MVP에게 전달된다. 각자 아끼

던 물품을 경품으로 내놓지만 서로의 취향이 달라 시상

식 후 경품을 교환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

그렇게 해가 뜨지 않는 극야 기간에도 장보고기지는 

뜨거운 응원소리와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찬다. 기대하

지 않았던 대원들이 깜짝 선전하며 활약하고, 단체 경기

인 줄넘기에서 모두가 승리를 향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 단체 줄넘기 250회를 넘기는 투

혼이 발휘된다. 어린 대원의 허술함과 노장의 투혼이 서

로를 보완하고, 각자가 자신의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한

다. 장보고기지 제1회 남극 올림픽의 열기는 매우 뜨거

웠고, 축제 한마당으로서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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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 활동 이야기
장보고기지 앞바다는 매년 얼고 녹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 하계 기간 중 바다가 녹는 날은 고무보트를 이용해 

해상 연구 활동이 이뤄지고, 동계 기간에 바다가 얼어 

극야가 끝나면 해빙 연구 활동이 이뤄진다.

8월 31일 해빙활동 준비를 겸한 올해 첫 해빙 조사가 

이뤄졌다. 해빙 조사는 해빙의 상태, 크랙(해빙판 간의 

벌어진 틈)의 분포 등 위성사진으로 미리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다. 해빙 활동을 할 땐 위험 요소가 곳곳에 

존재하기에 안전 대책을 준비하고 사전 계획을 수립해 시

행된다. 또한 모든 대원들은 해빙활동 안전 수칙, 비상시 

대응 방법 등 안전 교육을 받게 된다.

첫 해빙 조사 후에도 우리 기지 앞에서부터 이탈리아 

기지 앞까지 결빙된 해빙을 조사하는 등 몇 차례의 해빙 

조사가 이뤄진다. 해빙 조사는 조사정점 위치마다 GPS

로 좌표를 확인하면서 시추기를 이용, 바다얼음을 뚫어 

두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빙은 해류, 조

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사

가 필요하다.

해빙 조사는 장보고기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남

극 기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다. 이탈리

아 마리오주켈리 기지는  화물 및 인력을 수송하는 수송

기의 이착륙 활주로로 해빙을 이용하는데, 장보고기지

에서는 해빙 조사 내용을 국제협력 차원에서 이탈리아 

기지에 제공하고 있다.

해빙조사를 할 때 간혹 해빙 위에 먼저 자리를 잡은 

웨델해표(Weddell seal)를 보게 된다. 해표들은 종종 

대원들의 시추 작업 소리가 시끄럽다는 듯 살짝 고개를 

들어 큰 눈으로 쳐다보다가 다시 잠에 빠져든다. 웨델

해표는 무척이나 온순하다. 400kg의 큰 몸집과 2m 이

상의 몸길이를 가진 거대한 포유류인데도 행동은 마치 

순한 옆집 뚱보 아저씨 같다. 대원들과의 기념사진에도 

머리와 앞 지느러미를 들어 포즈를 취해 주는 순한 해

표다.

1 ‘장보고 올림픽’ 개회식. 월동 기간 중에 교류할 수 있는 
타국 기지가 주변에 없는 장보고기지는 자체 대원 16명만이 
참여하는 ‘장보고 올림픽’을 2주 동안 개최하며 긴 겨울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만든다.
2 ‘장보고 올림픽’ 종목들. 월동 기간에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장보고 올림픽’ 종목은 모두 실내 종목으로만 이뤄진다.
3 장보고기지 동지카드.
4 해빙조사를 할 때 간혹 400kg의 큰 몸집을 가진 웨델해표를 
보게 된다. 웨델해표는 무척이나 온순하다.
5 바다얼음을 뚫어 두께를 측정하는 장보고기지 해빙조사 
활동.
6 월동기간이 지나고 밖으로 해빙 활동을 나온 장보고기지 
대원들.
7 해빙 활동 모습. 장보고기지 앞바다는 매년 얼고 녹는 환경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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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극지박사 21C 다산 주니어      |      글 이수연(강원외고 3년)  사진제공 극지연구소

7월 31일 오후 12시 30분. 다산기지 전 마지막 경유지인 롱이어비엔

에 도착했다. 맑은 하늘과 바다를 보며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가슴이 탁 트였다. 우리는 간단히 짐을 정리한 후 북극 식물도감에

서 보았던 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식물을 관찰할 

곳은 공항 앞의 해안가였다.

롱이어비엔에서 하얀 수염 같은 북극황새풀에 매료

도감에서 본 식물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설렘 반 걱

정 반으로 천천히 해안 쪽으로 걸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북극황새풀이었다. 하얀 수염 같은 특이한 모양 때문에 도감의 많

은 식물 중에서도 기억에 남아 꼭 보고 싶던 풀이었다. 학명의 어원

처럼 꼭 양털 같이 새하얗고 부드러워 보이는 열매가 금방 눈에 띄

었다. 군락을 이뤄 함께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항상 앞만 보고 걷던 고개를 조금만 내리니 새로운 광경이 보였

다.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던 풀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

었다. 도로에서 내려다보았을 때만해도 모두 똑같은 풀이었는데 가

까이에서 보니 전혀 다른 식물이었다. 또 같은 종류여도 꽃봉오리

가 맺힌 것, 꽃이 활짝 핀 것, 꽃이 시들어버린 것 등 각자 다른 개성

북극 체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
2015년 ‘21C 다산주니어’에 선발된 5명의 학생들이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북극 체험을 다녀왔다. 2005년 처음 시작된 ‘21C 다산주니어’ 프로그램은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학생 연구계획서 평가 공모를 통해 뽑힌 3명(김다은, 전재문, 김도헌)과 전국학생 
극지논술공모전에서 수상한 2명(이수연, 강우림) 등 총 5명의 학생들이 선발됐다. 다산 주니어들은 
다산과학기지에서 북극 생물연구, 육상빙하 탐사 및 빙하시추 체험, 사전 제출한 연구계획에 따른 
개별연구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2015년 ‘21C 다산주니어’에 선발된 5명의 학생들. 
왼쪽부터 강우림, 이수연, 전재문, 김도헌, 김다은 학생.

1 롱이어비엔에서 만난 
북극황새풀. 북극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식물이다.
2 식생을 관찰하기 위해 
설치한 방형구.
3 빙하탐사 가는 길.
4 대공 표지 설치 작업. GPS 
데이터를 기록해 두면 후에 
인공위성이 지나가며 촬영, 
데이터를 보정한다.

북극 체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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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식물은 관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발견한 스발바르양귀비이다. 크고 작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식물들 

틈에서 혼자 새하얗게 피어있는 꽃이 눈을 사로잡았다. 거센 바람

에도 꼿꼿하게 서있는 모습에서 강인함이 느껴졌다. 마치 추운 기

후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북극 식물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 같았다. 다산기지에 가면 또 어떤 새로운 식물을 발견할 수 있을

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롱이어비엔을 떠났다. ‘북극’하면 북극곰이나 

북극여우만 생각했었는데, 북극 식물이라는 북극의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되어 기뻤다. 그리고 북극 식물의 아름다움도 널리 알려졌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과 바다에서 빙하 탐사하고 시료 채취

다산기지에서의 둘째 날, 이른 아침인데도 한낮처럼 환해서인지 저

절로 눈이 떠졌다. 드디어 빙하를 보러 가는 날이었다. 

처음에는 빙하를 보러 산을 오른다는 말씀에 어리둥절했다. 빙하

는 바다에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산에도 빙하가 만들어진다는 사

실이 놀라웠다. 다산기지로 오는 경비행기에서 하얗게 얼어붙은 강 

같은 지형이 보여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도착한 곳에 바로 그 광경이 

펼쳐있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눈이 두껍게 덮인 퇴적층인줄 알았다. 하

지만 자세히 보니 표면에 자갈이 박혀있는 두꺼운 얼음이었다. 빙

하의 두께와 좌표를 측정한 후에는 시료로 쓸 빙하를 채취했다. 박

하동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지만 직접 해보려하니 잘 되지 않

았다. 표면의 빙하를 조금 걷어내자 맑고 깨끗한 빙하가 드러났다. 

한 덩어리를 캐어 보니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기포들이 보였다. 아주 

오래 전의 공기가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이 더 실감나면

서 놀라웠다.

기지로 돌아온 다음에는 바다의 빙하를 보기 위해 배에 올랐다. 

항구 주변에는 작은 유빙만 보였는데 먼 바다로 나가자 점점 큰 유

빙들이 나타났다. 몇몇 유빙은 사파이어처럼 파란 빛을 띠었다. 정

말 아름다웠다. 함께 하신 김영호 교수님께서 질소가 갇혀있기 때

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음에는 해수를 채취하기 위해 작은 배들이 정박하는 항구로 나

갔다. 그런데 물표면 쪽에 해파리 같이 생긴 생물들이 많이 있었다. 

이유경 단장님의 허락을 받아 그 생물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채집해서 돌아왔다.

먼저 해파리를 페트리 접시에 담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투명한 몸체는 꽈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가장자리 부분은 형광 

빛을 냈는데 헤엄칠 때마다 몸이 반짝거리는 게 신비로웠다. 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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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촉수는 확대해서 보니 많은 돌기가 나 있는 듯한 모양이었다. 손

가락만 대도 끊어질 정도로 약하고 가는 실처럼 보였는데 그 표면에 

더 자잘한 돌기 같은 게 나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북극에는 연구

할 생물이 아직도 많다는 게 새삼 느껴졌다.

방형구 내 식생 조사 위해 트레킹

다산기지에서의 셋째 날, 이제는 백야에도 익숙해져서 푹 자고 일

어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연구지에서 방형구 내 식생 조

사를 하기 위해 트레킹을 떠났다. 왼쪽에는 바다, 오른쪽에는 빙하

와 산을 두고 드넓은 툰드라를 걷게 되니 마치 다큐멘터리를 찍는 

기분이었다. 사진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장관이었

다. 웅장한 자연, 위대한 자연이라는 말이 이해되는 시간이었다.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지, 사진을 찍으며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연구지까지 가는 길에는 크고 작은 개울들이 많아 고생을 했다. 

처음에는 얕았지만 점점 갈수록 깊고 물살이 세졌다. 길이 막혀 빙 

돌아가기도 하고, 박하동 선생님께서 사다리 모양의 다리를 놓아주

셔서 간신히 건널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서야 연구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연구

지역 안 식물들 주변에는 바람막이로 아크릴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안쪽과 바깥에는 작년 다산주니어들이 설치한 온도 센서도 묻혀

있었다. 우리는 그 안과 밖에서 방형구를 이용해 식물의 서식 분포

를 조사하였다. 아크릴판만 두 쪽에 설치했을 뿐인데 차이가 있을

까 싶었는데 서식 분포는 확연히 달랐다. 아크릴판이 바람을 막아

준 안쪽에서 식물들이 훨씬 잘 자랐다. 북극의 바람이 거세서 차이

가 분명한 것 같았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김영호 교수님께서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셔서 가보니 커다란 바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주변에 큰 돌도 얼마 없고 키 작은 풀만 있는 지역이라서 유독 눈에 

띄었다. 교수님께서 이 바위는 몇 억년도 전, 빙하가 녹아 흐르며 가

져다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증거로 땅을 

이루고 있는 암석과 바위의 종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다. 바위가 

있는 곳과 한참 떨어져 있는 산에서 어떻게 내 허리까지 오는 바위

가 떠내려 올 수 있었는지 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게다가 몇 억년이

라니, 짐작도 되지 않는 오랜 세월이었다.

바위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를 알게 되자 바위는 더 이상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지구의 역사를 증명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보였다. 

자연의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은 이거구나, 하는 생

각이 들었다.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는 지구과학과 관련된 책을 더 

1 2

3 4



 2015 FALL & WINTER  57

많이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땅도 그 전과는 달라 보

이지 않을까? 다산기지에 온 덕분에 문과 학생으로 지내며 잊었던 

과학의 재미를 다시 알아가는 것 같았다.

외국 기지 방문에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어

8월 3일. 벌써 다산기지에서 마지막 실험을 하는 날이 되었다. 오늘

은 다른 나라 과학기지에 견학을 다녀왔다. 가장 먼저 다녀온 곳은 

노르웨이 기지이다. 이유경 단장님께서 노르웨이 기지는 올해로 세

워진 지 딱 백 년이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백 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는데, 그때부터 극지 연구를 시작했다니 놀라웠다. 어

떻게 그때부터 극지를 연구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백 년 전이라

면 선행 연구도 얼마 없던 상태였을 텐데 그 얼음 땅에 연구 기지를 

세웠다는 게 놀라웠다. 긴 역사에 걸맞게 기지는 주변 기지 중에서 

제일 컸다. 그 안에는 기지 이름을 딴 인물의 흉상도 있었다. 하나의 

작은 박물관 같았다.

노르웨이 기지 다음에는 중국 기지로 향했다. 중국을 상징하는 

듯한 사자상이 기지 앞에 양쪽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중국 기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세워졌고 기지 크기는 똑같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반씩 기지를 나눠 쓰는 반면 중국은 기지 전체

를 쓰고 있었으니, 두 배 정도 크다고 보였다. 이웃나라라 그런지 노

르웨이 기지를 봤을 때는 감탄이 나왔지만 중국 기지를 보자 질투도 

나고 우리나라도 더 분발해야겠다는 경쟁의식이 생겼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마지막으로 찾아간 독일 기지이다. 라디

오 존데에 쓰고 싶은 말을 적고 직접 날려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

다. 라디오 존데가 상승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압력과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송되어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 과학자가 설명해준 장비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분이 얼마나 극지 연구에 

열정적이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지는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기지보다 큰 기지만 둘러보다 와서 그런지 우리 기지가 너무 

작아 보이고 쓸쓸해 보였다. 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만

큼 정부에서도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싶다. 다산기지가 세워진지는 

10년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 이제 막 연구에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

는 만큼 아직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다산

기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극지 연구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다산과학기지에도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이 견학을 오고 감탄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기만의 연구주제를 직접 정하고 온 아이들과 다르게 나는 극지 

논술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아서 북극에 다녀오는 기회를 얻었다. 

분명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값진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지

를 연구한다는 사실에 막막했다. 내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실험에 방해나 되지는 않을까? 또 수능을 백 여일 앞둔 시점

에서 가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다.

과학자가 아니라도 극지에서 일할 터

하지만 다산주니어 활동을 마치면서 이번 경험이 내 인생의 전환점

이 되었다는 확신이 든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특별히 하고 싶은 일

이 없었다. 꿈이 없었다. 하지만 자기 연구를 직접 계획하고 열정적

으로 임하는 아이들과 극지라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과학자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의욕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가본 북극은 너무 아

름답고, 고향 같이 익숙하고 푸근해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들

게 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 지는 정확히 못 정했다. 하지만 극지에

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확고하다. 무슨 일을 하든, 이 극지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말이다. 다시 이곳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쉬움이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꼭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1 연구지까지 가는 길에 
거센 물살을 만났지만 
박하동 선생님의 
도움으로 건널 수 
있었다.
2 독일 기지에서 
라디오존데 실험을 하는 
다산 주니어들.
3 빙하의 두께를 
측정하는 다산 주니어.
4 다산 주니어들이 
해양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해수를 해수통에 
담고, 센트리퓨즈 튜브 
안에 항구 주변에 부유 
중인 해양 생명체들을 
포집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5 연구 장소로 이동 
중에 만난 계곡. 폭이 
너무 넓어 건너다 
빠지기도 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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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미국서부 지질답사      |      글 사진 오윤석 인천과학고 교사

그랜드캐년은 설명할 필요가 없

을 만큼 그 명성이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국 중서부 애리조나 주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랜드캐

년은 BBC 선정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미국사람들이 가

장 가보고 싶은 관광지 순위 1위이다.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함을 가장 웅대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랜드캐년은 2억 5천만 년 전 층이 융기되면서 협

곡이 형성되었고 600만년 기간 동안 콜로라도 강의 급

류가 만들어 낸 대협곡이다. 길이는 446km, 협곡의 평

브라이스 포인트에서 
바라본 브라이스캐년의 
첨탑을 형성한 독특한 
풍광.

Grandcanyon 
National 
Park

대협곡이 빚어낸 20억 년의 지구 역사
WESTERN UNITED STATES

지난 2015년 10월 8일 인천과학고 학생 91명과 인솔교사 6명은 2015년 해외과학·문화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인 8박 10일간 미국서부지역 지질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미국 LA에서 첫 방문지인 그랜드캐년 사우스림을 
시작으로 호스슈밴드, 엔텔롭캐년, 모뉴먼트밸리, 아치스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등을 둘러보며 20억년 지구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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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넓이는 16km, 협곡의 깊이는 1.6km가 넘는 지구에

서 제일 큰 협곡으로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의 고속

도로 길이보다도 긴 협곡으로 이루어진 대자연의 장관

이 펼쳐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협곡의 지층을 통하여 20억 년 정도의 지

구의 유구한 시간의 역사를 볼 수 있으며 그림으로 표현

할 수 없는 무한한 자연의 힘과 신비를 느낄 수 있다. 지

구에는 그랜드캐년보다 더 깊은 멕시코의 바란카 델 코

브레(Barranca del Cobre)와 미국 아이다호의 헬스캐년

(Hells Canyon) 등과 같은 협곡도 존재하지만 그랜드캐

년같이 거대하고 섬세한 멋진 풍경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답사했던 사우스림은 다시 그랜드 캐니언 빌

리지를 중심으로 이스트림(East Rim)과 웨스트림(West 

Rim)으로 나뉘는데, 계곡을 따라 트레일과 도로가 잘 정

비되어 있고 자연의 지형을 이용한 전

망 포인트도 많으며 또 이스트림과 웨

스트림 사이에는 무료 셔틀 버스가 운

행되고 있어 각 전망 포인트까지 쉽게 

갈 수 있다. 여름이라면 투어나 렌터

카를 이용해 사우스림보다 더 다양한 

모습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노스림에 가거나 또 헬리

콥터를 타고 하늘에서 그랜드캐년을 내려다보거나, 계

곡 아래로 내려가는 투어에 참가하는 것도 좋다.

일반적으로 그랜드캐년이라고 말하고 찾아 가는 곳이 

사우스림이다. 그랜드캐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

분은 남쪽의 사우스림(South Rim)만 방문한다. 여행자

들이 사우스림을 주로 방문하는 이유는 연중무휴로 방

문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관광 상품이 사우스림 위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동하는 도로나 동선

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우스림은 대부분의 뷰 포인트(View Point)가 동서

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

이지만 대부분의 지형이 평탄하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

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랜

드캐년을 가장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아치스 

국립공원은 수 억 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비와 바람 등 자연

이 만들어진 천연의 조각물 전

시장이다. 이곳에서는 3억 년의 유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위 기이하고 수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델리케이트 아치.
오른쪽 천년의 
조각공원이나 다름없는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환호하는 학생들.

Arches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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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수많은 사암 아치들이 보전되어 있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델리케이트 아치(Delicate Arch)도 이 국립

공원에서 만날 수 있다.

유타 주 동쪽의 모아브(Moab) 인근에 위치한 아치스 

국립공원은 310km²의 면적으로 가장 높은 곳인 엘리펀

트 뷰트(Elephant Butte)는 1,723m, 가장 낮은 곳인 비

지터 센터 일대는 1,245m의 고도를 이룬다. 연간 강우

량은 250mm정도이다.

이곳은 붉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유타 동부의 사막 지

역으로 1971년 아치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아치들이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모

여 있고 그 중에서 델리케이트 아치는 세계적으로 유명

하다. 교각 사이의 길이가 1~93m에 이르는 2,000개가 

넘는 아치들이 공원을 장식하고 있다.

아치들과 멋진 풍경을 이루는 암석들은 쥐라기에 해당

되는 4개의 지층이 깎여서 형성되었다. 4개의 지층은 나

바호 사암, 카멜층군의 듀이 브릿지 층, 엔트라다 사암군

의 슬릭 암층, 커티스층군의 모아브 층이다. 특이한 공원

의 풍경은 이 구역의 독특한 지질학적 역사에 기인한다.

브라이스캐년은 유타 주 남서쪽

에 있는 공원으로 크기가 미국 

국립공원의 평균보다 작은 규모

의 국립공원이다. 1923년에 미

국의 국가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고 1928년에 국립공원

이 되었다. 공원의 면적은 150㎢로 주로 6월부터 9월 사

이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눈이 많이 내리

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한가한 시즌이다.

브라이스캐년의 위치는 쉽게 찾아가기 힘든 유타 주

의 남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랜드캐년이나 요세미티보

다는 덜 알려져 있으며, 연간 방문객의 수는 150∼170만 

명 정도로 그랜드캐년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랜드캐년을 관람하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곳의 

광경에 그랜드캐년의 감동을 잊어버릴 정도로 신비하

고 아름다운 곳이다.

공원의 명칭은 초기 몰몬교 개척자인 에버니저 브라

이스(Ebenezer Bryce)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름은 

협곡이지만 사실은 폰서간트(Paunsaugunt) 고원의 침

식으로 생긴 자연 원형분지이다.

미국의 5대 국립공원 중 하나로 그랜드캐년, 자이

언캐년과 더불어 미국 서부의 3대 캐년으로 불리며 여

행전문가들로부터는 미국 최고의 여행지로 평가를 받

는다. 브라이스캐년은 첨탑의 성루 모양을 한 후두

(Hoodoo)라고 불리는 차별 침식에 의해 생성된 지질학

적 지형이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 

오렌지, 하얀색 등을 띠고 있는 이 후두의 모습은 정말 

독특하고 황홀한 광경을 보여준다. 또한 이곳은 지구상

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 밤하늘이 맑

미국 서부 지질답사에 
나선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들.

Bryce
Canyon 
National 
Park



 2015 FALL & WINTER  61

아 다양한 별의 관측에도 아주 좋은 곳이다.

애리조나 북부의 그랜드캐년과 

모뉴먼트밸리를 비롯하여 유

타 주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자

연관광지들은 그 모습이 너무

나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들이다. 정식 명칭은 자이언 

국립공원(Zion National Park)으로 유타 주의 남서부

에 위치하며 593km²의 면적을 가진 거대한 협곡지역

이다. 연간 250~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자이언 국

립공원은 지질학의 박물관이라고 불리며, 여행 전문가

들이 뽑은 미국의 5대 국립공원에 선정될 만큼 신비롭

고 다채로운 광경을 가지고 있는 여행지로 그랜드캐년

의 웅장함과 브라이스캐년의 섬세함을 동시에 볼 수 있

는 곳이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할 때 하루의 

코스로 돌아 볼 수 있는 곳으로 라스베이거스를 떠나 15

번 프리웨이로 북상하여 1시간쯤 지나면 주변 산의 모습

이 붉은 황토 빛을 띠게 되며 두 시간쯤 걸리는 세인트 

조지(St. George)에 이르기 전에 다양한 단층대를 만나

게 되고 세인트 조지에서부터 30분 정도만 이동하면 자

이언 국립공원 일대로 들어갈 수 있다. 브라이스캐년에

서 갈 때에는 9번 프리웨이를 이용하면 아름다운 경관

을 보며 2시간 이내의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동남쪽으로 흐르는 버진(virgin) 강의 거센 강물이 

나바호 사암을 침식하여 만들어 낸, 길이 24km, 깊이 

800m가 넘는 거대한 협곡 지역이 이곳을 대표하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자이언캐년이라고 부른다. 자이언

(Zion)이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어로 평화와 피난처를 의

미하는 시온을 뜻한다. 자이언캐년에서 2,660m 높이 

호스랜치 산의 정상이 제일 높은 곳이고 제일 낮은 곳은 

1,117m의 콜 핏스 와쉬이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공원의 면적이 방대하고 각각의 

지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곳을 돌아보려면 상

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지대는 

모두 서로 다른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15번 프리웨이 선상에 바로 진입이 가능한 서북

쪽의 고원지대인 콜롭캐년 지대와  자이언캐년이라고 

부르는 동남쪽의 버진 강 유역의 자이언캐년 도로 지역 

그리고 이 두 곳의 중앙의 고원지대를 가르는 콜롭로드 

주변에 여러 종류의 트레일과 자이언 국립공원 내부의 

포인트들이 있다. 그리고 동북쪽의 자이언캐년 입구에

서 갈라지는 동쪽의 9번 도로인 자이언 마운트-카멜 하

이웨이 지역이다.

위 자이언캐년의 
체크보드 메사.
오른쪽 브라이스캐년 
루비스 인 
리조트에서의 
일주사진.

Zion 
National 
Park



62  미래를 여는 극지인

CJ대한통운은 지난 7월 17일 아랍에미리트(UAE) 무사파항에서 출항한 자사 중량물 전

용선인 코렉스 에스피비 2호가 러시아 야말반도에 도착해 화물 하역을 마무리함으로써 

항해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항해는 국적선사 첫 북극항로 이용 상업운항으로서, 약 4천톤의 극지용 해상 하역

시설(Offshore Terminal)을 싣고 17일 무사파를 출항했으며 이후 아라비아해와 수에즈운

하, 유럽 지중해를 거쳐 9월초 북극해에 진입, 9월 6일 경 러시아 야말반도 노비항(Noviy 

Port) 인근 해상에 도착했다. 화물인 대형 중량물의 안전한 하역을 위해 약 2주간의 하역

작업이 소요됐다.

극지해역 운항인력 양성교육 이수 항해사 승선

코렉스 에스피비 2호의 총 항로거리는 약 1만 7,200km이며 이중 1,276km가 

북극항로에 해당된다. 과거 시범 운항을 한 사례는 있으나 국적선사가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운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J대한통운은 이를 위해 올 6월초 러시아 북극해 항로관리청으로부

터 북극항로 운항허가를 받았다. 안전한 북극항로 항해를 위해 항

해사 등 4명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원이 협력해 개발, 시

행하고 있는 극지해역 운항인력 양성교육(Ice Navigation)을 

이수하게끔 했으며, 극지 기항 관련 운영매뉴얼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등을 시행해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운송과 같이 장거리 원양항해를 통해 수천 톤의 크고 무

거운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

문 기술이 필요하다. CJ대한통운은 과거 고리 원자력 1호 발

전소를 비롯해 국내 원전과 화력발전 기자재를 비롯해 마창

     대한통운,  
국적선사 최초 북극항로  
상업운항 성공
극지운항 노하우 축적,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 교두보 마련

노르웨이
핀란드

야말반도

러시아
영국

스페인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수에즈 운하
UAE 무사파 항

북극항로(NSR)

북극항로 첫 상업운항 항해도.

아덴만

BIZ 북극항로 상업운항      |      에디터 양승주  사진제공 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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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상판 등 강교 구조물, 대형 플랜트 설비 등 다양한 중량물의 국내외 운송을 수십여 년 간 

수행해오면서 축적한 전문 노하우와 인력, 장비를 통해 선적부터 양하까지 안전에 최선을 다

했다고 밝혔다.

민간경호원과 해군 선박 호위로 아덴만 안전 항해

이밖에 아라비아해를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가장 해적활동이 활발한 아덴만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자동화기로 중무장한 민간 경호요원도 동승했다.

실제 아덴만 항해 중에는 괴선박의 추적을 받기도 하였으나, 선장 및 무장경호원의 기민한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아덴만 구간 항해 중에

는 우리나라 해군 선박의 호위 덕택에 안심하고 항해할 수 있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북극항로는 새로운 항로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번 상업운항은 극

지운항 노하우 축적과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를 대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국내 첫 북극항로 상업운항에 투입된 코렉스 에스피비 2호는 2012년에 건조됐으며,  

크고 무거운 화물인 중량물 전용선으로서 길이 152m, 폭 40m로 면적이 국제규격 축구장 넓

이와 맞먹는다. 석유화학, 담수화 플랜트 물자, 항만하역 설비 등 수천 톤의 무거운 화물을 1

만5천 톤까지 실을 수 있는데, 이는 중형차인 소나타 1만대에 해당한다. 4,500마력 엔진 2기

를 갖춰 13노트의 속도로 안정적인 원양항해가 가능하다.

1

2

3

1 아랍에미리트 무사파항에서 출항해 
러시아 야말반도에 무사히 도착하며 
국적선사 첫 북극항로 상업운항에 성공한 
코렉스 에스피비 2호.
2 국내 첫 북극항로 상업운항에 나선 
CJ대한통운.
3 코렉스 에스피비 2호에서 바라본 북극해.



64  미래를 여는 극지인

Polar Talk 남극관측탐험 30주년 기념 좌담회      |      에디터 강윤성  사진 정종원

2015년은 우리나라가 남극관측탐험을 한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를 기념하는 남극관측탐험 30주년 기념 좌담회가 지난 11월 16일 오

후 5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가 주최한 이번 좌담회는 1985년 국내 최

초로 남극에 발을 디뎠던 남극관측탐험을 되돌아보면서 ‘85한국남

극관측탐험대의 도전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남극관측탐험대원들, 30년 전 탐험에 대한 소회 밝혀

좌담회에는 남극관측탐험 당시 단장이었던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

흥회장(당시 한국소년해양단연맹 총재)과 홍석하 대장(월간 사람과 

산 사장)을 비롯해서 허욱 부대장(전 서울등산학교 교장), 허정식 대

원(월간 사람과 산 관리이사), 이동화 대원(남경엔지니어링토건 대

표), 장순근 대원(극지연구소 전 명예 연구위원), 권오완 대원(산악

인) 등 30년 전 남극관측탐험을 함께 했던 대원 7명이 참석, 당시 탐

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윤석순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전 남극관측탐험이 성공을 

거두면서 1년 만에 국가 숙원사업이었던 남극조약에 가입되었고, 3

년 후에는 남극에 첫 기지인 세종과학기지가 만들어졌으며, 현재 

남극에 상주기지 2개를 갖고 있는 10번째 나라가 됐다”면서 “선진

국에 비하면 반세기나 뒤늦게 남극에 진출했지만 지난 30년 동안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처음

에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도 했지만 그 성공이 국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극지연구사업에 더욱 매진해야…”

1

2



 2015 FALL & WINTER  65

의 미래사업인 극지연구 사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 말했다.

당시 탐사대원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홍석하 대장은 “남극관

측탐험이 먼 훗날에도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진취적 정신을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당시 남극탐사대

의 활약에 대해 교과서 수록과 남극관측탐험대 기념관 건립이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세계 여섯 번째로 남극 최고봉 빈슨메시프 등정

남극 최고봉 빈슨메시프 등반팀을 이끈 허욱 부대장은 “랜딩포인트 

부근에 베이스캠프(2,700m)를 설치하고 눈을 잘라 이글루를 짓고, 

솜씨 좋은 허정식과 권오완 대원이 썰매를 만들어 짐을 운반했다”

면서 “정상 등정을 위해 3캠프에 도착했을 때가 영하 35도, 시계는 

5미터에 불과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11월 28일 새벽 2시에 

기상, 눈보라를 뚫고 정상 도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상에 갔다가 3캠프에 돌아올 때까지 12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보온병을 꺼내 피켈로 뚜껑을 깼지만 물은 

이미 얼음으로 변해 있었죠. 결국 탈진상태에서 등정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날씨가 개이면서 정상이 눈앞에 보였어요. 기진맥진

했지만 갑자기 힘이 솟았습니다. 그렇게 남극 최고봉을 한국 최초

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중탐사와 촬영을 담당한 이동화 대원은 “빈슨메시프 등정과 더

불어 상징적인 의미에서 남극 바다를 탐사하고자 했다”면서 “스킨

스쿠버를 착용하고 남극 바다에 들어가 탐험대의 깃발을 수중에 설

치하고, 갑각류, 해조류, 미역 등을 채취해서 해양연구소에 갖다 줬

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원은 “당시 남극탐사를 하면서 준비하거나 

탐사 때 대원들이 사용한 숟가락, 라이터, 칫솔 한 개까지 모든 장비

와 기록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국립해양박물관에 기증, 

앞으로 남극박물관이 세워질 때까지 보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화 대원은 “남극대륙에 고립돼 있는 장보고기지의 대원들

이 위급 시 원활한 구조 활동과 남극점까지의 코리안루트를 개설하

기 위해서는 장보고기지 부근에 시급히 활주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5년 남극관측탐험대, 극지강국 견인 역할 톡톡히 해

30여 년 전, 1985년 11월 16일 한국남극관측탐험대를 이끈 한국해양

소년단연맹의 윤석순 총재는 17명의 산악인과 과학자들을 이끌고 

남극에 첫발을 디뎠다. 당시 등반팀은 남극 최고봉 빈슨메시프(해

1 남극관측탐험 30주년 기념 좌담회가 지난 11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 좌담회에 참석한 당시 대원들. 홍석하 대장, 윤석순 단장, 허욱 부대장, 장순근 대원, 
이동화 대원, 허정식 대원, 권오완 대원.(왼쪽 앞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3 인사말을 하는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흥회장. 윤 회장은 “남극관측탐험대의 성공이 
국가의 미래사업인 극지연구 사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항상 자부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4 남극관측탐험대 대장을 맡은 월간 사람과 산 홍석하 사장. 홍 사장은 “먼 훗날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정신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남극관측탐험대의 활약이 
교과서에 수록되고 관련 기념관이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 85년 남극관측탐험 당시 허정식, 이찬영 대원과 함께 한국인 최초로 남극 최고봉인 
빈슨메시프를 오른 허욱 대장.
6 1985년 11월 16일 남극 킹조지섬에 도착한 남극관측탐원대원들.

발 4,897m)를 한국최초로 등정했으며, 연구팀은 기상과 지질을 관

측하고 극지연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다.

남극관측탐험의 성공은 1986년 남극조약 가입과 1988년 남극세

종과학기지 건설의 계기가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1989년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 획득,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건조,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위 획득, 2014년 남극 대륙기지인 장보

고과학기지 건설 등 극지 진출 3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열강 사이

에서 극지연구에 당당히 참여하고 기여하는 극지 선도국가로 거듭

났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극지강국이 된 데는 남극관측탐험대의 역

할이 크다 할 수 있다.

윤석순 회장은 좌담회를 마치며 “극지는 자원의 보고이자 기후

변화 해결의 열쇠를 제공해주는 곳으로서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

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극지연구사업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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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상식 기후변화      |      글 오윤석 인천과학고 교사

날씨가 일시적인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기후란 대기현

상이 오랜 기간 동안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반화된 평균적인 날씨

를 말하며 보통 30년간의 평균을 이용한다. 그리고 기후변화란 현

재의 기후 체계가 자연적, 인위적인 영향으로 기후가 변화하는 현

상을 말한다.

기후변화의 
원인

자연적인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구조론에 의한 대륙이

동, 화산활동, 지구궤도요소의 주기적인 변동, 태양의 변동이 있

으며 인간의 영향에 의한 요인으로는 CO2 양의 증가, 인간의 산업 

및 농업활동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미량 기체들(메탄(CH4), 아산

화질소(N2O), 염화불화탄소(CFC) 등)이 있다.

고기후
Palaeoclimate

고기후란 과거의 기후로서 역사 시대 이전 또는 지질 시대의 기후

를 말하며 과거에 기록된 자료로 화석, 호수나 해양저의 퇴적물, 

육상의 퇴적층, 빙하, 꽃가루 화석, 동위 원소의 비율, 나무의 나

이테 등을 이용하여 과거의 기후를 조사한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기후는 문헌이나 나이테 등을 이용하여 

알아내며, 지질 시대와 같은 먼 과거의 기후는 화석, 빙하의 흔적, 

지층의 퇴적물 연구 등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①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

원자 번호는 같지만 원자량이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산소(16O)는 원자량이 16이지만, 원자량이 18인 산소

(18O)가 소량 존재한다. 16O는 18O에 비해 조금 가볍다. 따라서 가

벼운 16O는 18O에 비해 증발이 잘 되어, 강수(빙하얼음)에는 16O가 

풍부하고 바닷물에는 18O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빙하기 동안에

는 해수의 18O/16O의 비율이 작아지고 따뜻한 간빙기 동안에는 해

수의 18O/16O의 비율이 커진다. 

②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기체는 지구 대기에서 우주로 열이 빠져나

가는 것을 막아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킨다. 남극이나 그린란드의 

빙하를 시추하면 얼음층 속에서 과거의 공기를 간직한 공기방울

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공기를 분석하면 산소 동위 원소의 비

율 외에도 눈이 쌓일 당시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③ 나무의 나이테

나무는 여름에는 크기가 크고 벽이 얇고 밝은 세포를 만들고, 겨울

에는 크기가 작고 벽이 두껍고 어두운 세포를 만든다. 이러한 성장 

속도의 차이가 나이테를 형성한다. 나이테의 폭은 계절 외에도 기

온, 강수량, 일조량, 양분 등 나무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나무의 나이테로부터 과거 기온과 강수

량 변화를 알아낼 수 있다.

기후 변화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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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시대의
기후 변화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몇 차례에 걸쳐 온난한 시기와 한랭한 시기

가 반복되었으나, 대체로 온난하였으며, 고생대에는 중기와 말기

에 빙하기가 있었다. 중생대는 대체로 온난하였고 신생대 또한 초

기에는 온난하였으나 중기부터 기온이 꾸준히 내려가 후기에는 

여러 차례 빙하기가 나타났다.

남극대륙 보스토크기지에서 채취된 3,600m 이상의 얼음시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2만년 동안 6℃ 정도의 폭으로 지구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 진동을 4번이나 반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

막 빙하기는 1만 2천 년 전에 끝났고, 현재는 간빙기로 추측된다.

최근의 
온난화

지구의 표면 온도는 과거 1만 년 동안 1℃ 상승하였으나 최근 100

년간(1906~2005)은 0.74℃ 가량 상승하였으며 이와 같은 온도 상

승은 유래가 없을 정도이다. 현재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산

업혁명 이래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온실 가스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

로 판단되며 대기 중 온실 가스의 증가 속도는 최근 2만년 동안 매

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 CO2의 농도는 391ppm으로(2011

년 기준) 산업화 이후 40% 증가하였다.

미래의 기후 변화-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시나리오 - 인위적인 기후변화 요인 중에서 온실가스, 에어로

졸,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영향까지 포함시켜 설정한 시나리오 

RCP시나리오
RCP 

2.6 4.5 6.0 8.5

이산화탄소 농도(2100년경) 421ppm 538ppm 670ppm 940ppm

기온 +1.0℃ +1.85℃ +2.25℃ +3.7℃

해수면 상승 +40㎝ +47㎝ +48㎝ +63㎝

선캄브리아 시대

25

17

10

38억 5.42억 2.51억 0.655억 1만 5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현
세

추움 추움

시간(  년  전 )

추움추움추움따뜻함 따뜻함 따뜻함 따뜻함

평
균 

기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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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간 
평균 기온

지질시대의 기후 변화 지구의 150년간 온도 변화 추이

42만 년 동안의 온도, CO2, 해수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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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1981~2010년) 대비 21세기 후반기(2071~2100년)  
전지구 평균기온, 해수면 상승전망

HadCRU(검은선)는 20세기 말까지의 관측자료,  
Historical Run(빨간선) No forcing(노란선)은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가 없는 

자연적인 기온 변동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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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민 대장의 극지이야기 ② 장보고기지 하역과 인수인계      |      글 사진  진동민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

현대건설이 기지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건설 자재를 해빙 위에

서 하역한 적은 있지만, 연구소에서 직접 해빙하역을 한 것은 처음이

었다. 장보고기지 1차 월동대는 아라온호가 도착하기 약 3주전에 아

라온에 선적될 물량을 기초로 하역계획을 수립하여 기지지원팀에 

보내 2차 월동대와 아라온호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공작전 방불케 한 해빙 위의 대규모 하역

선상작업은 아라온호에서 담당하고, 해빙과 육상작업은 월동대가 

담당하며, 안전과 오염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기지에선 안전하

고 효율적인 하역을 수행하기 위해 하역계획을 갖고 여러 차례 반복

회의를 통해 각자의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480CBM의 유

류하역을 위해 유류유출방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기지에 시공

된 유류탱크와 유류배관 점검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고 기밀시험까

지 완료하였다.

하역 물품 규모는 20피트 드라이컨테이너 22개와 냉동컨테이너 

4개, 굴삭기 1대, 스노우모빌 3대, 오토존대 등의 벌크화물과 각 장

당 3톤 무게의 해빙하역용 모듈트랙 20장, 트레일러 2대, 유류 하역

용 호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2월 7일 아라온호가 기지 앞 약 12km 지점의 해빙에 도착하여 

쇄빙을 시작했다. 기지에선 사전에 조사했던 해빙 두께 자료를 이

미 아라온호에 보내 쇄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빙 두께

는 평균 220cm로 두꺼웠지만 여름이 되면서 해빙의 강도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아라온호에는 이태리의 드라이컨테이너 3개와 뉴질랜드 공군기

편으로 들어오려던 우리 빙하연구팀의 연구장비와 이태리의 위성

수신안테나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빙하연구팀은 항공기편으로 

들어오려던 연구장비가 계속 지연되면서 연구현장 투입이 지연되

어 연구장비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역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자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차량을 이용, 아라온호에 접근이 가능

한 지점에 도착, 우선적으로 이태리의 컨테이너 3개와 빙하연구장

월동연구대의 시작과 끝, 하역작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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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이태리 위성수신안테나가 든 컨테이너를 하역하였다. 하지만 

기지와 인근지역에 며칠간 낮은 구름이 지속되어 빙하팀은 결국은 

하역이 완료된 이후에 연구현장에 갈 수 있었다.

이후 아라온호는 계속 쇄빙을 해 기지 부두에서 약 600m 떨어진 

곳까지 접근, 12월 7일 새벽에 얼음 앵커링을 하여 쇄빙을 완료하였

다. 일요일 오전 하역계획에 의거 대장, 총무, 유지반장, 김홍귀 대

원이 승선하여 2차 월동대와 아라온호 선장 등이 참석하여 하역계

획을 최종 점검했다.

12월 8일 오후 1시에 시작한 컨테이너와 벌크화물 하역작업은 12

월 9일 04시에 완료되었다. 아라온호에선 하역 경험이 풍부한 강천

윤 2차 대장이 1등 항해사를 대신하여 크레인 작업을 지휘했고, 해

빙과 육상에선 하역 계획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컨테이너와 벌크화물 작업을 새벽에 마치고 9일 오전 휴식을 취한 

후 오후 1시부터 유류 하역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유류 하역 계획에 

따라 각 담당자별 업무를 재차 확인하고, 이번에 보급된 유류호스를 

해빙 위에서 연결하고 기밀시험에 들어갔다. 100m 간격으로 유류호

스가 연결된 곳에는 2인 1조로 인원을 배치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유

류 유출에 대비했다. 공기를 이용한 기밀시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호스를 연결한 연결부위에서 공기가 샌다는 보고가 있었다. 압

력을 좀 더 높여서 기밀시험을 지속하자 공기가 새는 곳이 여러 곳에

서 발견되었고 마침내는 연결부위가 아닌 호스 자체에서도 새는 곳

이 발견되고 균열이 발생했다. 오후 3시 기밀시험을 통해 유류호스

를 통한 유류 보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새벽 3시에야 마친 고난의 유류 하역작업

오후 6시부터 ISO탱크를 이용해 유류 보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

경하고 인원 배치를 조정했다. 기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ISO탱크는 1

대로, 현대가 갖고 있는 2대를 같이 활용키로 했다. 하지만 현대가 보

유한 탱크는 하부에 파라핀이 있어 급히 청소를 하여 준비를 완료하

였다. 트레일러에 ISO탱크를 적재

하고 그 트레일러를 챌린저에 연

결하여 이동하는 것이다. ISO탱

크에서 기지의 본 유류탱크로 이

송하는 것은 펌프를 이용하면 약 

15분이 소요되었으나 아라온호에

서 ISO탱크로 이송하는 데는 약 1

시간이 소요되었다. 9일 오후 6시

에 시작한 유류 하역작업은 약 25

회 작업을 통해 11일 새벽 3시에 완료되었다. 유류호스를 이용한 하역

을 하지 못해 기지의 유류배관을 점검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지

만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하역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하역

작업이 완료되고 오전 9시에 하계대가 하선을 하고, 오후 1시에 월동

대가 하선한 후 2시에 아라온호는 연구항해를 위해 출항했다.

하역작업을 수행하면서 가급적 1,2차대의 각 담당자별로 조를 구

성하여 공동근무 시간을 늘렸고 인수인계 업무도 병행하였다. 아라

온호가 연구항해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15일 오후 

5시에 인수인계식을 갖기로 하고 주말에도 정상근무를 하며 인수인

계에 힘썼다.

11월부터 하계대로 기지에 체류하던 이종익 박사를 감독관으로 

15일 오후 5시에 본관동 앞 야외에서 인수인계식을 가졌다. 연구항

해에 나섰던 아라온호가 16일 기지 인근에 도착하여 해양연구활동

을 수행하고 17일에 승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6일부터 기지 인

근에 강풍이 계속 지속되었고, 17일 오후 6시경이 되어 바람이 조금 

잦아지는 틈을 이용하여 1차 월동대와 철수할 하계대가 아라온호에 

승선할 수 있었다.

아라온호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9시에 출항해 22일 남위 60도선

을 통과했다. 해빙이 예상보다 두껍지 않고 기상이 비교적 양호하

여 당초 일정보다 이른 25일 오전 11시에 리틀턴항에 도착하였다.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남극에서의 1년간의 월

동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1 아라온호에서 이태리 컨테이너 3개와 
빙하연구팀 연구장비, 이태리 위성안테나 물품 
등을 하역 중이다.
2 장보고기지 앞에서 하역 중인 아라온호.
3 ISO탱크를 이용한 유류 하역작업.

2

3



Forum 제4차 북극해 정책 포럼      |      에디터 강윤성  

북극협력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차 북극해 정책 포럼’이 12월 4일(금) 한국해양수산

개발원(부산 동삼동 소재)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북극활

동 강화를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

하고,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권과의 협력 강화에 힘써 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북

극해 정책 포럼’은 급변하는 북극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북극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시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제4차 북극해 정책 포럼’에서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하여 국내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150여명과 마티 헤이모넨 핀란드 대사, 에링 크바세임 북극경제이사회 노르웨이 대

표, 랄스 쿨러루드 북극대학 총장, 에이쇼 사토 일본 문부과학성 과장 등 해외 주요 북극 관

계자가 참석하여 북극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 ₩ 중 ₩ 

일 북극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자국의 북극정책을 소개하고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방안과 옵서버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 9월 사무국과 산하 워킹그룹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북극

경제이사회와의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북극경제이사회가 북극의 경제적 이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번 논의는 향후 우리 기업이 북극경제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북극권 최대 학술 네트워크인 북극대학(U-Arctic) 총장의 발표도 진행됐는데, 향후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큰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아

급변하는 북극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안을 찾다

해수부, 11월 4일 부산에서 ‘제4차 북극해 정책 포럼’ 개최

1 11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제4차 북극해 정책포럼’에 
150여 명의 각국의 북극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북극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2 제4차 북극해 정책포럼 개회사를 하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3 북극해 정책포럼에서 담화를 나누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에링 크바세임 북극경제이사회 노르웨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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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호를 활용한 북극 과학연구 협력현황

과 북극권 자원 개발 참여 현황과 전망을 소

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북극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세계 각국과 

국제 협의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북극 거버넌스와 역학관계는 한층 더 복잡

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포럼이 우

리나라 북극 정책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정

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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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      |      글 ??????  사진 ???? Seminar 제4회 북극해 항로 국제 세미나      |      에디터 강윤성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으로 활동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북극해 항로의 최신 정보 공유와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제4회 북극해 항로 국제 세미나’가 11월 26일(목)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북극해 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정책수립, 사업모델 발굴,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해수부, 울산광역시, 울산항만공사(UPA)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러시아 북극

해 항로국, 굽킨 석유가스대학, 노르웨이 북극물류센터 등 북극해 연안국과 더불어 영산대

학교 북극물류연구소, 현대중공업 선박연구소 등 국내외 북극해 관련 정부, 기업인들이 발

표자와 토론자로 참석 ●극해 항로 운항 여건 ●북극해 자원 개발 프로젝트 ●북극해 항로

의 운송 인프라 개발 ●아시아의 북극해 항로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북극해 항로의 향후 가능성에 대비, 시범운항 등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지속적

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홍성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달리 해운

시장 여건상 지난해부터 북극해 국제통과수송 물동량이 감소됐다”며 “북극해 항로 운항에 

대한 보다 전략적 접근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영재 현대중공업 선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

러지는 쇄빙 상선과 극지용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는 국외공동연구를 통해 극지 관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콜라이 몽코 러시아 북극해항로국 부국장은 “최근 북극해 항

로의 활성화로 총 화물량이 이달 12월 6일 현재까지 485만 7,000톤으로 증가 추세”라고 말

1 리콜라이 몽코 러시아 북극해항로국 부국장이 북극해 항로 
운항여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 11월 26일 울산에서 열린 ‘제4회 북극해 항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

했다. 강종열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북극해 

항로 이용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북극해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북극해 항로 활성화를 위

해 북극해 통과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 

50% 감면, 극지 운항 전문인력 양성 교육 

훈련 시행 등을 통해 꾸준히 지원해 왔으

며, 국제적으로는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

아 등 북극해 연안국과 양자 회의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현대 글로비

스가 북극해 시범 운항을 한데 이어 올해 7

월, 씨제이(CJ) 대한통운이 아랍에미레이

트(UAE)에서 러시아 야말반도까지 해상오

일 하역장비(4,000톤)를 운송함으로써 국

적선박 최초로 북극해 항로 상업운항을 기

록했다.

“북극해 항로 운항 본격화 대비 국제협력 필요” 
해수부 ₩ 울산광역시 ₩ 울산항만공사, 11월 26일 울산에서 ‘북극해 항로 국제세미나’ 개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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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l a r  

News

항우연-극지연 손잡고 극지 환경변화의 해답 찾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조광래)과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소

장 김예동)가 극지역에서 수행 가능한 극지 및 항공우주 연구 분야의 상호 융합·협력을 위해 

10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 세계 해양의 약 1/5을 차지하는 남극해는 태평양과 대서양 등 다른 대양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어 지구 규모의 해수 순환과 기후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양과 기후 연구

에 아주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두꺼운 얼음과 혹한 등 가혹한 기상조건과 이에 따르는 비용

으로 인해 연중 현장관측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러한 기후적, 지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각광받는 연구 방법이 원격탐사 방법이다.

미래의 남극해 생태계 변동의 이해와 예측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격탐사는 미국항

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기구(ESA) 등 해외 선진국들의 주도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2013년 발사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5호(KOMPSAT-5)로 한국 주

도의 극지 원격탐사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KOMPSAT-5가 제공하는 고해상도 레이더영

상은 극지 해빙을 이용한 지구온난화 연구에 큰 진전을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협력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북극해 탐사나 북극해 항로 개발 등 북극 연구 분

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아이슬란드 그림손 대통령 극지연구소 방문, 
북극연구 협력 논의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이하 그림손) 아이슬란드 대통령이 지난 

11월 10일 인천 송도의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를 방문하여 한-아이

슬란드 간 실질적 북극연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북극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빙의 감소로 북극해 항로 개척 및 

자원 개발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극지연구소도 북극온

난화에 따른 한반도 겨울철 한파의 원인을 밝혀내는 등 북극 다산과

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기반으로 해양-대기-육상-빙권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북극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방면의 협력체계

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이사회와 국제북극과학위원

회 워킹그룹에 참석해 왔으며, 지난 11월 3일에는 북극연구 컨소시엄

을 창립하여 연구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북극연

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손 대통령은 “한국은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이후 모범적인 이사회 활동을 토대로 북극연구에 대한 역량을 점차 

키워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아이슬란드 간 협력 가능한 의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극지연구소를 방문한 그림손 대통령은 빙하연구실, 저온배양실, 원

격탐사실, 종합상황실 등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남극과학기지 월동

연구대에게 응원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 극지연구에 대한 깊

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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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남극 중앙해령 국제 워크샵 개최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는 남극 중앙해령에 대한 성공적인 탐사를 계기로 ‘제2회 남극 중앙해령 국제 워크샵 

(Circum-Antarctic Ridges Workshop)’을 10월 12일에서 15일까지 극지연구소에서 개최됐다.

인터리지(InterRidge)에서 후원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남극판의 형성과 진화, 남극 화학합성 열수 생태계의 특성, 중

앙해령과 기후 변화의 연관성 등에 대한 기조강연을 포함 남극 중앙해령에 대한 지구물리, 지구화학, 열수 생물, 광물

자원 등에 대한 총 42편의 국내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남극 중앙해령은 뜨거운 용암을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대규모해저 화산산

맥으로서, 지구 외각을 구성하고 있는 지판들의 경계인 중앙해령의 일부이다. 

남극대륙은 남극 중앙해령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차가운 남극대

륙이 뜨거운 해저 화산산맥으로 포위되어 있는 형국인 셈이다. 남극 중앙해령은 

남극대륙이 위치하고 있는 남극 지판의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극의 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곳에서 분출되는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현무암에

는 남극과 주변 대륙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담겨져 있다. 

또한 남극 중앙해령에는 열수 분출구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되며 이에 수반되는 열수 광물과 열수 생태계는 학문적 가치는 물론 미래 자원

으로서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극지연구소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남극 중앙해령

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아라온호를 활용한 남극 중앙해령 연구를 선도

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극지연구소, 북극연구 컨소시엄 창립총회 및 
국제세미나 개최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는 11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북극연구 컨소

시엄 창립총회 및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북극연구 컨소시엄은 해수

부, 미래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세운 북극정책 기

본계획(2013. 12)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극 관련 30여개의 산·

학·연 기관이 참여했다.

최근 온난화로 인한 해빙의 급격한 감소, 북극항로에 대한 경제적 가

치 재조명, 자원 개발 등 글로벌 이슈가 대두되면서 북극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과학연구와 함께 산업활동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극해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컨소시엄 구축을 통하여 연구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북극연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북극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융·복합 연구 수요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을 지원해 과학·산업·정책이 융·복합된 북극연구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창립행사에서는 미국의 북극연구 컨소시엄(ARCUS), 일본의 북극연구 컨소시엄(JCAR), 그리고 러시아의 남북극

연구소(AARI)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북극과 관련한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극지연구소 김예동 소장은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면서 북극연구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이번 컨소시엄 구축은 북극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2017년 내에 융복합 

연구수요를 도출하여 시범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북극연구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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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극공동연구실 개소
극지연구소(소장 김예동)는 2002년 노르웨이 스발바르의 다산과학기지를 개소한 이래, 13년만에 미국 알래스카페어뱅크스대학교 국제북

극연구센터(UAF/IARC)와 공동으로 북극공동연구실(KOPRI-UAF/IARC Cooperative Arctic Research Laboratory)을 7월 28일 미국 알래

스카 놈(Nome)에서 개소(규모 약 330m2, 연구원 사무실, 시료전처리 및 기자재 보관실 등)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과 북미 쪽에 국

제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터전을 갖게 되었다.

알래스카 북극공동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거대공공연구지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1년부터 수행된 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총괄책임자 극지연구소 이방용)의 환북극권 국가 동토층 지역에의 현지 관측거점 확보(미국, 캐나다, 스발바르, 그린란드, 러시아 등)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한 신뢰구축의 산물이다.

놈(Nome)은 북위 약 64도에 위치한 알래스카 서부해안의 항구도시로 극지연구소의 관측거점인 카운실(Council, 놈으로부터 약 120km 내

륙에 위치) 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매년 북극해 연구를 위해 중간 경유지로서 정박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에 개소하는 공동연구실은 알래스카 서부 동토층 지역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동토층변화 연구를 활성화하고 미국 

동토층 연구그룹과의 공동연구 발굴, 극지과학 정보 및 인력교류 등 북극 연구 및 교류협력 거점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개발원, 노르웨이 난센연구소와 연구 협정 체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11월 30일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북극정책 연구기관인 프

리쵸프 난센연구소(Fridtjof Nansen Institute, FNI)와 북극 관련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협정을 체결했다. 

난센연구소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프리쵸프 난센 박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1958년 설립된 독립민간재단 연구기관으로 유엔해양법을 비롯해 북극권의 

정치, 자원, 항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정보와 지식 공유, 

공동 심포지엄 개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난센연구소를 통해 노

르딕 국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아시아 협력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해 양 기관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거점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원장은 “다양한 시각과 여건을 가진 북극권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정책연구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노르딕 국가와의 정

책연구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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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진출 30주년 기념, 국립해양박물관서 다양한  
‘극지 축제’ 개최
우리나라 극지 진출 3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극지축제’가 부산에서 성대하게 펼

쳐진다. 영도구 소재 국립해양박물관과 (사)극지해양미래포럼은 주한 노르웨이대사

관, 프람박물관과 공동으로 극지 진출 30주년 기념 ‘한국-노르웨이, 남극과 북극의 

만남’ 특별전을 11월 30일부터 3개월간 개최한다. 또한 학술 세미나, 토크콘서트, 극

지대학, 극지 골든벨 대회 등 특별전 연계행사도 다채롭다.

연계행사인 제1차 극지 학술 세미나는 12월 1일 오후 1시부터 국립해양박물관 1층 대

강당에서 열렸다.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인사말과 차승민 (사)극지해양미래포

럼 공동이사장 겸 국제신문 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가이르 크뢰베 프람박물관장의 

‘난센의 북극탐험’에 대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미나의 문이 열었다.

12월 2일 오후 2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1985년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을 탐험한 한

국남극관측탐험단의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참가자는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흥회 회

장, 홍석하 월간 사람과 산 대표, 장순근 극지연구소 전 명예연구 위원, 허욱 전 서울

등산학교 교장, 허정식 사람과 산 이사, 진동민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 민경빈 한

국해양대 해양환경학과 학생 등이었다.

12월 8~11일에는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사)극지해양미래포럼 주관의 ‘극지대학’이 

열렸다. 이동화 남경엔지니어링토건 대표의 ‘남극과 대한민국의 미래’, 노일 한국해

양대 교수의 ‘극지 해양생물’, 김진옥 현대글로비스 전무의 ‘현대 글로비스의 북극이

야기’, 박수현 국제신문 문화사업부장의 ‘남극과 북극의 자연환경’ 등 극지에 얽힌 흥

미로운 강연이 펼쳐졌다. 또 12월 12일 오후 1시부터는 국립해양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남극과 북극의 호기심에 도전하는 

퀴즈대회인 ‘극지 골든벨 대회’가 열렸다.

제2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
2015년 10월 17일 대한극지의학회 주최로 제2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1회 

대한극지의학회 학술대회에 이어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북극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대한민국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

라온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학회는 의료인이나 연구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 학술대회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극지의학회 김한겸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극지연구소 김예동 소장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전 극지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장순근 박사의 강연이 그 뒤를 이었다. 

이후 학술대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격적인 학술발표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세션에선 ‘쇄빙연구선 의료’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고, 두 번

째 세션은 극지 의학 관련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두 번

째 세션엔 특히 ‘시베리아 영구동토층과 맘모스 연구’에 대한 영상발표와 함께 

시베리아 탐사에서 채취한 맘모스의 실제 털을 공개,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중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뒤이어 극지 생물들의 단

백질에서 찾아낸 결빙방지물질과 남극 조류에서 최초로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

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아라온호 갑판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진

행된 세 번째 세션에선 현재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활동 중인 월동의사를 직

접 유선으로 연결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후 3시에 시작한 이번 학술대

회는 오후 8시 아라온호 갑판에서 참가자 단체 기념촬영과 함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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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와 관련된 퍼즐입니다. 극지 상식 위주로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 호를 

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독자카드를 보내주신 정답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극지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우드락과 종이로 뜯어 

만드는 3D 퍼즐 ‘아라온’이나 ‘장보고기지’ 중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자카드는 4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❶ ❷ ❸

❽

❹ ❺ ❿

❾

❻ ❼

<17호 당첨자>

고준선 충북 제천시
추연경 경북 영천시
최수정 대구광역시 남구
서재우 경기도 부천시
강성균 경기도 부천시

김진호 경남 양산시
장준우 광주광역시 서구
윤설    전남 여수시
김대현 경기도 평택시
박홍인 서울시 서초구

 가로열쇠

❶ 지난 11월 16일은 우리나라의 ◯◯◯◯◯◯◯가 남극에 첫발을 내디

딘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탐험대 단장을 맡은 윤석순 한국

극지연구진흥회장은 17명의 산악인과 과학자들을 이끌고 남극에 도착, 

남극 최고봉 빈슨메시프를 한국 최초 등정했으며, 기상과 지질을 관측

하고 돌아왔습니다.

❹ 이것은 16O,17O,18O로 구성됩니다. 자연계 내에서 산소를 포함하는 

화합물이 상태변화를 일으킬 때, 이들 동위원소 비율은 차이를 나타냅

니다. 이 동위원소는 해수면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양이나 퇴

적층 시추작업을 통해 얻은 코어에서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지구환경변

화를 알 수 있습니다.

❻ 극성을 가져 물과의 친화력이 큰 분자 또는 물질의 성질을 말합니다.

❾ ◯◯◯◯단백질은 추운 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몸속의 혈액 또

는 체액이 얼지 않도록 분비하는 단백질입니다. 말 그대로 얼음이 만들

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단백질이죠. 남극이나 북극의 생물들이 매서운 

추위에도 끄떡없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로열쇠

❷ 1987년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 2004년 부설화 이후 우리나라의 극지

연구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극지전문기관입니다. 2009년 쇄빙연

구선 아라온호 건조, 2013년 독립 청사 준공, 2014년 장보고기지 건설 

등 극지 선도국가가 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❸ 우주 공간에서 지구나 다른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쏘아올린 비행 물

체. 극지를 항해하는 아라온호도 극지 과학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하

나의 ◯◯◯인 셈이죠. 

❺ 동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성질. 보통 식물성과 비교 대상이 됩

니다.

❼ 남극의 찬 표면 바닷물이 그 북쪽의 따뜻한 바닷물과 부딪혀 만들어

지는 폭 40∼50km의 불규칙한 띠를 남극◯◯◯이라고 합니다. 남위 

48도에서 61도 사이를 오르내리는데, 남극해양생물보존에 관한 협약 

내용들은 남극◯◯◯ 남쪽 지역에 적용됩니다.

❽ 2개의 원자 사이에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일어나는 화학 결합현상.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

이입니다. 물의 특성은 이것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❿ 극지에서 탐험이나 연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 현재 여러분이 보

고 있는 책의 제호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7호 정답>

백 두 대 간

두 빙

멜 버 른 화 산 기

생

남 물

극 지 의 학 회

좀 성

크 릴 새 우 오 존 층

풀 로 권

툰 두 라



화면 : 1.4" 고화질 컬러/터치스크린
사이즈 : 50.8 x 53.3 x 17.8mm
웨이포인트 1000개 / 트랙로그 기록
사용시간 : GPS 사용시 24 ~ 50시간 / 시계모드시 6주
방수기능 : 50m 방수
무게 : 85g

세계 최초
한글판 웨어러블 스마트 
epix GPS 맵핑 시계

한글판 epix GPS 맴핑시계
(시계+GPS+전자지도+터치스크린)

전자지도, 고도계, 기압계, 전자나침반, 온도계 등 기능
해외지도 - 다양한 국가의 해외지도 사용가능

전자해도 - G2 블루차트 사용가능
커스텀맵 - 스캔한 종이지도나 전자지도 등을 본체로 전송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전용 app 연동 / 스마트폰 메세지 알림
Virb 액션카메라 리모콘 기능

활용분야 : 등산, 탐험, 스키, 자전거, 런닝, 울트라마라톤, 수영, 피트니스 기능

고도계 날씨

25℃
고

16℃
저

12%
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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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및 도서구입 문의 (02)2082-8833  www.mountainkorea.com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301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사람과 산>은 1989년 창간 이래 산악문화 창달을 위해 오로지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산줄기, 1대간 13정맥 1정간의 ‘백두대간’을 되찾고

자 노력해왔으며, 한국산악문학상을 제정, 이 땅에 산악문화의 꽃을 피

우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산악지도자상, 알파인클라이머상, 스포츠클라이머

상, 탐험대상, 환경대상을 비롯해서 아시아 최고의 등반가와 클라이머를 

뽑는 아시아황금피켈상과 골든클라이밍슈상을 제정, 한국과 아시아의 

산악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왔습니다.

알피니즘과 휴머니즘의 기치 아래 발전해 온 <사람과 산>은 앞으로도 보

다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독자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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